
25대6으로 가결된 이번 법

안에 찬성표를 던진 앨라배

마 주 상원의원 25명 모두 남

성 의원이었다.

앨라배마 주지사 캐이 아

이비는 "앨라배마인들의 모

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

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

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해준 것"이라고 규정하

며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동 법안은 임산부 상태가 치

명적인 경우만을 유일한 예

외사항으로 정하고, 강간, 근

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

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낙태

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앨라배마 낙태법에 대해 

다음의 장애물이 남아 있다.

1. 법은 11월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앨라배마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동 법률

은 집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는 가장 빠

른 시기는 11월이다. 앨라배

마 낙태방지법 시행 가능성

에 대해 많은 이들은 법적 문

제,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법률 지연 가능성이 크

다고 보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이번 총회에는 한국의 주요 

장로교단 총회장들이 친선사

절단으로 참가해 교단의 위상

을 드러냈다.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총회

장)는 ‘무엇이 보이느냐’(막

8:22-26)라는 제목으로 총대 

세미나에서 강의했으며, 22일 

새벽기도회에는 안태준 목사(

대신 총회장)가 ‘다윗의 마음’(

대상21:18-30)이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으며, 저녁에 열린 세

계선교회(WMS) 주관 선교의 

밤에는 홍동필 목사(합신 총회

장)가 ‘목회자의 결단’(시57:1-

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

했다. 

셋째 날 새벽기도회는 박만

수 목사(개혁 총회장)가 ‘나는 

어떤 일꾼인가’(딤후4:10-11)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

며, 저녁기도회는 김성복 목사(

고신 총회장)가 ‘화평함과 거룩

함을 따르라’(히12:14)라는 제

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김재열 목사(총회장) 사회로 

21일 오후 7시에 시작된 개회

예배는 최동진 목사(남가주)가 

기도했으며, 이영진 목사(중부)

의 성경봉독과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양수철 목사(부총

회장)가 이번 총회의 주제인 ‘

항상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소

서’(시106:3)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이어 권혁천 목사(서기)가 

광고했으며 강기봉 목사(뉴욕

서)가 축도했다. 

소노로스 중창단 특송후 엄

영민 목사(증경총회장) 집례로 

시작된 성찬예식은 기도 김석

진 목사(수도), 성경봉독 정준

성 목사(뉴동), 설교 엄영민 목

사, 분병과 분잔, 축도 김영수 

목사(브라질)의 순으로 진행됐

다. 

이어진 회무처리는 회원호

명, 개회선언, 환영사 김요섭 

목사(총회준비위원장), 절차보

고, 고시부 보고, 임원선거 공

천부, 신구임원교체, 휘장 분배 

에버그린선교교회, 취임인사 

신임 총회장, 광고 출석위원 지

명, 공천부 보고, 상비부 조직

보고, 회록채택의 순서로 진행

됐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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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말씀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

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6편 3절

금주의 기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능력을 모든 교회들에게 주

사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날
로 부흥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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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례뒤집기 보수진영 연대발휘!

총회장 양수철 목사, 부총회장 조문휘 목사

KAPC 제43회 정기총회 

‘항상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소서!’

미 언론, 최근 앨라배마 주 낙태금지법 시행 배경과 전망 예측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 제43회 총회가 ‘항상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

일간 힐튼호텔 LAX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

서 총회장에 양수철 목사(가주노회/에버그린선

교교회)가, 부총회장에 조문휘 목사(뉴욕동노

회/온누리장로교회)가 선출됐다. 

총회장 양수철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45년 

동안 ‘성실하게 살자’ 라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노회, 그

리고 개혁장로회신학교 이사로 재직하면서 성실

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며 “이제 ‘총

회를 성실하게 섬겼다’고 인정받는 것 한 가지가 

남았다. 총회 산하 모든 총대들과 지교회에 ‘성

실하게 섬겼다’라고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취임 인사했다.

미국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견해가 보수 진

영 우위로 급선회하고 있다. 

얼마 전 태아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면 

낙태를 할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곧

바로 앨라배마 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

태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15일 주

지사의 서명한 동 법안은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낙태를 포함해 사실상 모

든 낙태를 금지하며,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 시술을 시도한 의사는 10년형을, 낙태 

시술을 집도한 의사는 최대 99년형을 살게 된

다. 이 법의 유일한 예외는 '임신한 여성의 생

명이 위험한 경우'다. 낙태 시술을 받거나 시

도한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급 법

원이 이 법안의 효력을 막을 것이라는 가능성

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까지 법

안을 끌고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 보수 성향 우위의 대법관 진용을 고려했

을 때,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수 있

는 여지가 있다고 CNN, 뉴욕타임스 그리고 

포브스를 포함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KAPC 제43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8.15 해방전한인선교사
손상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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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럽에서는 단순한 칵테일파티 초대와 극우파 모의의 

시작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오스트리아 언론은 

마틴 셀너와 브렌튼 테런트 사이의 관계가 생각보다 깊다고 보

도했다. 셀너는 반듯한 이미지의 ”오스트리아 아이덴티타리언 

운동(Austrian Identitarian Movement)“의 리더이고, 테런트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모스크에서 총기난사를 벌인 인물

이다. 테런트는 셀너의 단체에 기부금을 냈고, 이후 이들은 이메

일을 주고받았다. 셀너는 테런트에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알

려주고 비엔나에서 만나 맥주를 마시자고 청했다. 테런트가 실

제로 비엔나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호텔을 예약한 기

록이 있다.

따라서 워싱턴포스트는 오피니언 난을 통해 유럽에서 일어나

고 있는 극우단체들의 또 다른 인종 차별주의 운동을 비판한다

(How Europe’s ‘Identitarians’ are mainstreaming ra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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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얼마 전 교단총회가 LA에서 

있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주

제는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

하게 하소서”이다. 교단의 신

임 총회장 목사님이 폐회설교

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짧았

던 결혼주례사가 무엇인지 아

십니까?” 나는 몰랐다. 그리고 

궁금했다. 목사님은 이렇게 이

어가셨다. “그 짧은 주례사는 

김구 선생님의 주례사였습니

다.” 침이 꼴깍. 더 궁금해진 

것이다.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그것이 주

례사의 전부였다는 것이다. 총회장님은 그 주례사처럼 가장 짧

은 폐회설교를 하시겠다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다”라

는 짧은 말씀으로 시작 겸, 본론 겸, 마무리하셨다. 짧은 주례

사, 짧은 설교에 큰 임팩트(impact)가 있음을 여실히 느낀 가

운데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구절이 있었다.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마 그날 결혼하는 남자청년의 아버

지가 김구 선생님의 지인이었으리라. “너를 보니 -----이 생

각난다.”

나를 볼 때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사람들이 나

를 볼 때 “자린고비”가 생각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수치이겠는

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알랑 들롱이 생각난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고 한 때 거울보고 나 혼자 생각

했던 것뿐이다. 오래 전 한국에 “나는 가수다”라는 음악프로그

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자들은 모두 대단한 실

력을 갖춘 자들인데 방청객과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 등수를 

매기어 다음에 계속 참여 또는 탈락을 시키는 재미있고도 잔

인한(?) 프로그램이었다. 그 첫 회엔가 김건모라는 당대의 최

고가수가 탈락하면서 주목을 끌었었다. “나는 가수다” “나는 

교사다” “나는 요리사다” “나는 목사다” 내가 누구라고 외치기 

전에 누군가 나를 제대로 알아보아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고 보니 지난 삶에서 나를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

요?”라고 물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사이의 연관

성도 무시할 수 없다. 자아가 왜곡되어 있으면 누가 나를 정당

하게 보겠는가. 열등한 또는 교만한 거짓 자아를 품고 사는 이

에게 밝고 높은 평가를 줄자는 없으리라. 내가 남의 마음에 들

기 전에 내가 나의 마음에 먼저 들어야 한다. 내가 싫어하는 나

를 다른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거짓 자아를 철저

히 깨야 한다,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다. 그의 다른 책 내용이 그렇듯이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 없

는 이 책의 제목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

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군요” 라는 말을 들었다

면 곧 들통 날 나의 외식과 가식이 잠시 통하였다는 것뿐이다. 

성경은 신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이런 

신의 성품을 품고 있을 때 “너를 보니 너의 신, 하나님과 예수

님이 누구인지 알겠노라”는 말을 부끄럼 없이 들을 수 있다.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

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람들

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다.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이 짧은 주

례사가 그 당시 그 청년에게만 필요하였겠는가. 수십 년 전의 

그 짧은 주례사가 오늘까지 긴 여운을 남긴다. 

너를 보니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인종차별주의!
WP, 지구촌 백인극단주의 부추기는 ‘아이덴티타리언’ 운동 배경과 소개 및 비판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

는 무엇일까? 셀너는 현재 유

럽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

이한 현상을 대표하는 인물이

다. 바로 “극우 중개인”의 부상

이다. 과거의 네오나치와 달

리, 이른바 “아이덴티타리언

(Identitarian)”들은 군화를 신

고 머리를 민 채 어두운 거리

를 배회하지 않는다. 

이들은 세련된 웹사이트와 

프로 수준의 영상물을 자랑하

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오스

트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정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벌이는 대신, 난

민들이 무대에 올린 연극을 방

해하는 등의 “해프닝”으로 이

목을 집중시킨다. 자신들은 인

종차별주의자가 아니며,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다만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싶은 것뿐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테런트와 같

은 극단주의자들과 은밀히 관

계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정계 

주류가 된 오스트리아의 자유

당과 어울린다. 그러면서 인종

주의적, 음모론적 사상을 인터

넷의 주변부에서 주류 정치로 

서서히 밀어 옮기고 있다. 그

리고 이런 현상은 오스트리아

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

니다.

물론 이들은 이와 같은 혐의

를 부인한다. 영어로 찍은 한 

영상(미국의 백인우월주의자

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서 셀너는 자신을 

“애국자”로 칭하며 오스트리

아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자

랑하고 “언론의 자유”와 “문화

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한

다. 주류 정치인들도 이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표인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부총리는 자신이 아이덴티타

리언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

는 사진의 배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근 공개돼 논

란이 되고 있는 영상의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언론 장악 시

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소송에서는 

패하고 말았다.

관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이덴티타리언들의 사상은 

자유당의 공식 언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슈트라헤 부

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

거 대 한  대 체 ( G r e a t 

Replacement)”라는 표현은 유

럽 백인을 무슬림으로 대체하

려는 유대인들의 계략을 일컫

는 말로, 아이덴티타리언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다. “침

략”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해

야 한다든지, “재이민(거친 말

로 하자면 ”인종청소“가 된

다)”이 필요하다는 표현도 마

찬가지다. 

아이덴티타리언들의 언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전략대화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가 온라

인에서 “거대한 대체”라는 표

현이 사용된 경우를 추적했더

니, 트위터에서만 150만 여 건

이 발견됐다. “재이민”이라는 

용어 역시 아이덴티타리안과 

독일대안당(AfD)과의 만남이 

이뤄진 후 독일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언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영국 전

략대화연구소 소속으로 이 주

제의 보고서 출간을 앞두고 있

는 제이콥 데이비는 “백인 대

량 학살”에 대한 공포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설명한

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 기술

의 발달과 새로이 형성된 국제

적 극우연합에 이민 위기와 지

하드 테러 위협이라는 현재의 

정치 상황은 이들에게 완벽한 

배경을 선사한다. 세계 각지에

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하나

의 주제 아래 묶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극단화도 동시에 진행

되고 있다. “거대한 대체”와 같

은 음모론은 이민의 영향력과 

이슬람교-민주주의의 양립 가

능성과 같은 전통적인 대화를 

대량 “재이민”, 나아가 살인의 

정당화로 끌고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화되지는 않겠

지만, 극단적인 사상에 동조하

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 “거대한 대체”와 같은 아

이디어의 부상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즉각적이고 과격한 해

결책을 요하는 위급한 존재론

적 위기라는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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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부총회장 양수

철 목사(가주노회, 에버그린

선교교회)가 공천됐으며, 부

총회장에는 조문휘 목사(뉴

욕동노회, 온누리교회)가 공

천됐다. 그러나 이날 공천돼 

부회록서기로 결정된 하경

남(브라질노회)는 총회석상

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전대

구 목사(아시아노회)로 변경

됐다. 

다음은 제43회 KAPC 총

회 임원명단이다. 

△총회장: 양수철(가주노

회/에버그린선교교회) △부

총회장: 조문휘(뉴욕동노

회/온누리장로교회) △서

기: 한일철(동남부노회/그

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

부서기:김미성(서북미노회/

한마음장로교회) △회록서

기: 김관중(남가주노회/새

창조교회) △부회록서기: 전

대구(아시아노회/제자교회)  

△회계: 김원도 장로(뉴욕노

회/퀸즈장로교회) △부회

계: 김영석 장로(북가주노

회/상항중앙장로교회).

22일 저녁 대흥장로교회(

권영국 목사)에서 세계선교

회(WMS 이사장 조문휘 목

사) 주관으로 열린 선교의 

밤은 이사장 조문휘 목사 인

도로 기도 김성국 목사(선교

회 이사), 찬양 대흥장로교

회 찬양대, 설교 홍동필 목

사(합신 총회장), 파송선교

사 소개 우경철 목사(선교회 

서기), 서약안수공포, 파송식 

총회장과 선교회 회장, 파송

기도 총회장, 권면 채기수 선

교사(네팔), 봉헌기도 정관

호 목사(선교회 부서기), 특

강 박광석 목사(모르타니아 

선교사), 운영이사 소개 및 

경과보고와 광고 권혁천 목

사(선교회 총무), 축도 이용

걸 목사(전 총회장)의 순서

로 진행됐다. 

이날 △김도균(뉴욕동, 니

카라과, 뉴욕성실장로교회) 

△박광석(뉴욕동, 모르타니

아, WMS) △이제석(중남미, 

볼리비아, 새희망교회) △황

정석(중남미, 에콰도르, 나눔

교회) 등 4명의 선교사가 파

송됐다. 

또 23일 오전에는 김은일 

총장(웨스트민스터신학교)

이 총대 세미나를, 임선정 박

사(사우스베일러 한의대학 

교수)가 사모세미나를 인도

했으며, 윤승준 ‘선교사가 "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스

마트 목회"라는 주제로 세미

나를 진행했다. 

한편 회무처리 시간 회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불협

화음이 발생해 첫날회무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일

이 발생했다. 

가미노회 소속이었던 임

건택 목사의 서북미노회원 

자격여부를 놓고 노회변경 

시 필요 요건인 이명증서 발

급여부 문제로 양 노회 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회의진행

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으

며, 임 목사의 회원자격 여부

는 긴급 구성된 증경총회장

단에서 결정키로 하고 둘째 

날 저녁 회무시간에 회원으

로 받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목사고시는 박석영 전도

사(남가주) 등 12명이 합격

했다. 

KAPC는 31개 노회에 517

개 교회, 512명 담임목사, 

157명 부목사, 35명 원로 및 

공로목사, 183명 선교사와 

기관전도 목사, 26명 군목, 

231명 무임목사, 582명 장

로, 37,170명 세례교인, 

6,038명 유아세례가 소속돼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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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시민자유연맹

(US Civil Liberties Union)

과 가족계획협회(Planified 

Parenthood)는 이미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서 앨라배마 법에 대한 소

송을 제기할 계획을 발표했

다. 두 집단 모두 연방 지방

법원에 예비 금지명령 또는 

임시 금지명령을 요청한 경

력이 있으며, 연방 지방 판

사들도 법적 중재가 진행되

는 동안 낙태반대 법의 발

효를 종종 차단한 사례가 

있다. 

2. 결국 해당 법은 대법원

까지 갈 수 있다

앨라배마의 프로라이프

연합 대표이며 이 법의 초

안을 도운 에릭 존스턴

(Eric Johnston)은 실제로 

앨라배마 법은 1973년 미

국에서 24주까지는 임신 중

단을 여성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판례(‘로 대 웨이

드’)를 대법원에서 도전하

도록 특별히 고안됐다고 공

공연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

로 선택하면 종결에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앨라배마 

주의 인권운동연합(US 

Civil Rights Union) 대표

인 랜덜 마샬(Randall 

Marshall)은 앨라배마 법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

을 수 있는 데에 의문을 제

기하고 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이미 

14건의 사례가 여전히 절차 

중에 있고, 이중 2건은 현재 

대법원에 있지만, 어떻게든 

이것이 대법원이 ‘로 대 웨

이드’를 재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3. 2020년 선거 이후

고등법원이 앨라배마 사

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하더

라도 2020년 대통령 선거

가 있기 전까지는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로, 루이지애나는 2014년 

낙태 제공자가 30마일 이내 

병원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

도록 요구하도록 법을 통과

시켰으나, 이 사건은 법통

과 이후 6년이 경과된 2020

년 대법원에 의해 제기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대법

원에서의 절차는 시일이 오

래 걸리기 때문이다.  

4. 미국 전역의 낙태금지

법 관련 동향

지난 4월 인디애나 주에

서 임신 15-28주 기간

(second-trimester)의 낙

태를 전면 금지했고 며칠 

후, 오하이오는 태아의 심

장박동이 감지된 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

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주 또한 낙태금지

법에 서명을 했으며, 수요

일, 앨라배마 주 케이 주지

사는 이 절차를 사실상 전

면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

고 루이지애나 주와 미주리 

주 2개 주 의원도 오하이오 

주법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앨라배마 주의 

낙태금지법은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 최소 10년부터 

99년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이 치

명적인 상태만을 예외로 놓

고,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낙태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가장 엄격

하고도 강력한 낙태법이다. 

이로써 미국 전역의 주에서

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제한

적인 낙태법안을 통과시켜 

자유주의 국가와 보수주의 

국가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

고 미국에서의 낙태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법정 투쟁이 시작됐

다. 

낙태반대단체(Americans 

United for Life)의 스티븐 

아덴 변호사는 "올해는 최

근 기억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보수적인 주차원에

서 생명 존중의 바람이 불

고 있다. 

이러한 새 법안을 통과시

키기 위한 전국적인 경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

사 앤서니 M. 케네디 후임

으로 브렛 M. 카바노를 선

택한 지난 가을부터 시작됐

고 보수파 주(일명 레드 주)

들은 더 많은 규제를 통과

했고, 진보파 주(일명 블루 

주)들은 보호책을 통과시켰

다. 현재 많은 곳에서 주 입

법 회의가 끝나면서 전문가

들은 지금까지 통과된 낙태

법이 약 30개 정도로 추산

하고 있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구트

마허 연구소의 법률 전문가

인 엘리자베스 내시는 "이

러한 법률적 활동이 반드시 

과거보다 많은 것은 아니

나, 어느 때보다 1973년 연

방 낙태보호법을 제정했던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

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여느 때와 큰 차이점

으로 꼽는다. 그리고 더 많

은 일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수요일, 

배턴 루이지애나 하우스 위

원회는 낙태 권리 운동가들

이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태아 심장 

박동 법안을 제출했으며, 

목요일 아침, 

미주리 상원은 의료 비상

사태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

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제외하는 태아 

심장 박동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었다. 

<4면으로 계속>

시론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의 중학교

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구까

지 학교를 보내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 그리 결정했습니

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

다. 아들은 대구중학교로 유학을 간 그해, 중학교 

1학년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

다.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큰 실망하실 거 같아 

성적표의 68등이라는 숫자를 1등으로 고쳐 아버

지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

은 뜻밖의 일로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1등을 축하한다고 시골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연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었던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한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죄책감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실

망시키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박

사가 되고, 대학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

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박찬석 박사’의 이야기입니다(인터넷에서 퍼온 글).

자식의 뻔한 거짓말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시골 가난한 집에서 농사짓고 돼지를 기르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말입

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

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자식은 아버지의 기대와 

믿음만큼 성장한다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요, 종들인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일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전6:11) 라고 불리우며 사는 그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야기 하나 합니다. 

어느 강사가 강의 도중 지갑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면서도 모두 손을 듭니다. 그러자 강사는 그 100불을 주먹에 꽉 쥐고 구

기더니 다시 말합니다. "여기 구겨진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

세요." 이번에도 모두 손을 듭니다. 강사가 구겨진 100불을 바닥에 던집니

다. 100불짜리 지폐는 구겨지고 뽀얗게 먼지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

시 말합니다. "구겨지고 버려진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역시 모두 손을 듭니다. 그걸 본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100불

짜리 지폐를 마구 구기고 바닥에 던져 더럽게 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불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존재의 가

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라는 존재가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구겨

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나’라는 존재 가치는 전과 다름없이 소중한 것입

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이 100불의 지폐처럼 인

생이 구겨지고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평가 절하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열등감에, 대인 기피증에 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100불짜리 지

폐가 구겨졌고 더러워졌을지라도 그 100불엔 100불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이 문제들로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우

리의 정체성,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적 가

치’는 나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 하나

님의 사람아!’라 불리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주십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께 재

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흥청망청 다 쓰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종살이를 하다가 문득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 염치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집 나간 작은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늘 언덕에 올라 기다리던 아버지! 저 

멀리서 누더기를 입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보고는 달려갑니다. 

<4면으로 계속>

자기 정체성과 내적 가치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로 대 웨이드" 판례뒤집기 보수진영 연대발휘!

‘항상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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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란? 어떤 증거에도 불

구하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

라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 주변

이나 우리 앞에서 무슨 일이 일

어나든 우리 느낌이 어떻든 그

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

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

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그가 말씀

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

이는 것이요, 그가 우리에게 하

라고 하신 말씀을 이행하는 것

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히

11:6)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

로서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은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

도와 연합시키기에 예수 그리

스도 안에 있는 많은 선한 것들

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만 드러나는 특성들이며 세

상의 다른 모든 믿음들과 구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하고 배설해

야 합니다. 숨을 쉬고 내쉬어야 

합니다. 눈을 뜨는 시간이 있으

면 눈을 감는 시간이 있어야 합

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말입니다. 동전은 양면이 있습

니다. 하나면서 서로 다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함

이 있어야 합니다. 

(약2:14)"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

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

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

원하겠느냐.”

1. 믿음 속에는 그 사람의 태

도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올바

른 신앙인의 자세, 올바른 예배

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가인

이란 이름은 ‘얻다’는 뜻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텅 빈’, 

‘티끌’ 등의 뜻이다. 예배란 십

자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

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

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 티끌 같은 존재, 텅 빈 존재

구나. 내가 허무덩어리구나. 그

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

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예배 때

마다 확인하는 것이 참된 예배

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엡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

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이

와 같은 예배자의 자세, 신앙인

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에 성공할 수

가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믿음의 열조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

지요. 그러면서 그가 비록 허무

하게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

로써 말을 한다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과 비교

할 때 아무 것도 갖지 못하고 허

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벨은 지금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

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11:4)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는 말씀은 그 예물에 담긴 아벨

의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정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

님께 드린 아벨의 제물이 그의 

믿음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헌

금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

금행위를 ‘생명을 바꾸는 사

건’(exchanging life)이라고 정

의합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드

린 제물은 아벨의 믿음을 증거

하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가인

의 믿음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그의 믿

음을 증거하였으나 가인이 드

린 제물은 그의 믿음을 증거 하

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

입니다. 두 사람이 드렸던 예배 

생활의 방법은 태도에서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

실과 형식 이 드러나는 것입니

다.

결과에 대한 열매가 들어나

는 것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더 잘 드리려는 자세, 태

도가 그의 신앙생활의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나

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

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물이 

증거 하는 그의 믿음 어떤 것이

었는가? 

2. ‘첫’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것이 잘 나타나

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

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4). 여기

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

렸다는 것은 가인이 땅의 소산

으로 드렸다(3)는 것과 비교가 

되는 표현입니다. 가인은 단순

히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아

벨은 여러 양 중에서 단순히 한 

마리가 아니라 첫 새끼로 드렸

습니다. 이는 아벨과 가인의 헌

신의 차이. 나아가서 믿음의 차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것’은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

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에

게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 자기 인생의 첫 번째인 것을 

고백한 것이다. 가인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마음이다. 

이것이 후일에 “...네 소산물

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잠3:9)는 명령으로 

기록됐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첫째

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요청하신 것

입니다.

믿음이란 곧 우선순위 문제

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

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이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항상 

일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

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일등

으로 모실 수가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제

물을 통해 드러난 아벨의 믿음

이고, 아벨은 이 믿음 때문에 하

나님께 열납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3. 내 삶에서 주님이 일등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항상 확인해야할 문제

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수로보니

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딸

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시기

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

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자존심이 충분

히 상할 수도 있었지만 여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주인의 부스

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큰 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큰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모든 성도님

들이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으

로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으

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22절에 보면 '므두

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을 하나

님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

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

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

였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과의 동행한다는 것은 일시적

으로 잠깐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입

니다.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요, 나 자신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삶

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

과 같습니다. 그는 365살에 하

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에녹의 

365년 동행은 오늘의 우리에게

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존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

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말

씀만 의지하여 모험을 감행했

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

을 극복해 나갑니다. 시험의 하

이라이트는 마지막 시험인 이

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

치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바치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

함 자신에게 잔혹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보다 더 잔혹한 것은 

그 뜻을 받아 들여야 하는 이삭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

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이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삭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아

브라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버

지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하나

님의 말씀을 오해했거나 착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으로 밖에

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

복합니다. 일차적으로 아버지에

게 자신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

을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이삭의 믿음이 돋보이는 이

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

면 아버지 이상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이삭이 바쳐졌던 모리

아 산은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 터가 됩니다. 우

연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곳이 제단이요 성전입니다. 날

마다 예배 드려지는 곳이 성전

입니다. 그 성전에 날마다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자신을 바치

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행동

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

은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요, 

순종은 나의 전부를 주님이 쓰

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

린 사람만 하나님의 전부를 누

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지

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

음이 일부냐 전부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박태규 목사
(뉴욕새힘장로교회)

푸/른/초/장

히브리서 11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결혼반지를 끼고 계신가요? 

어느 날, 결혼반지의 중앙에 

박혀있던 반짝이는 보석을 잃

어버렸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

겠습니까? 요즘 귀한 보석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늘어갑니

다. 심지어는 자신이 소중한 

보석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보

석!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

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도 복

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는 ‘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

다.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

관에는 보석이 박혀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

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

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

자 A. W. 토저가 예배를 상실

한 현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중심에 ‘예배’라

는 보석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까? ‘예배’는 ‘가치를 인

정하다.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적 의

미는 “00에게 키스하다. 절하

다. 엎드리다”입니다. 다시 말

해서 ‘예배’란 하나님께 합당

한 존경과 경의 그리고 영광

을 표현하며 엎드려 절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

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

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매일 드리는 개인적

인 예배와 매 주일, 그리스도

의 몸 된 교회에 모여 다른 지

체들과 연합하여 드리는 공동

체적인 예배를 통해 예수 닮

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갑

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는 삼위일

체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속성

을 반영합니다. 장차 하나님나

라에서 온 민족과 방언이 드

릴 천상 예배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예배, 삶의 

예배와 공동체적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두 예배 모두 교회와 성도

의 면류관에 박힌 반짝이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동

체적인 예배를 소홀이 하는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하나님

은 어디든지 계시니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예배를 드려

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한 이유 없이 집에서 잠옷 차

림으로, 커피마시며, TV 시청

하듯이 맘에 드는 설교를 고

르고 바꾸어 가면서 인터넷 

예배를 ‘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매주 교회

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

느라고 피곤한데 좀 덜 바쁠 

때, 혹은 부활절이나 성탄 같

은 특별한 시즌에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한번, 

반드시 해야 하는 종교행위로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사고라도 날

까봐 께름칙해서, 하나님께서 

벌주실까 두려워서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

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예배

의 실종입니다. 소중한 보석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점점 ‘잃어버

린 보석’이 되고 있지는 않습

니까?

예배자로 부름 받은 우리에

게 예배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보석과 같습

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생

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만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지구상에는 목숨을 걸

고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

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

사함으로 공동체적 예배에 참

여해야 합니다. 주일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임을 깨

닫고 공동체적인 예배인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

다.

성전에 모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

회 성도들처럼 신령과 진정으

로 개인예배와 주일예배를 드

림으로 ‘예배’의 보석이 아름

답게 빛나는 우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

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

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고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욱 모이기를 힘쓰라”(히

10:25).

목양실에서...

잃어버린 보석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3면에서 계속>

그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는 정말로 법원

이 낙태 권리에 대해 변화를 만

들 수 있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주 입법부들은 종종 법원에서 

실패한 사안을 법을 통한 해결

하려는 낙태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

원은 점점 더 반 낙태결의에 동

정을 표하게 됐고, 현재 중남부

의 광범위한 지역은 낙태반대 

성향으로 급변하고 있다. 실제

로,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

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는 낙태

클리닉이 하나씩만 남아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

원 판사 변경으로 인해 낙태반

대 운동가들은 40년간 지속돼오

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노력이 마침내 성공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시화되

고 있다. 

<3면에서 계속>

아무리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을 갖고 떠나 탕

진하고, 거지가 될 정도로 인생

이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아버지

에게 이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내적 가

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

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

을 껴안고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치료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자기 

정체성과 내적 가치”를, ‘너 하

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를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

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라”(롬8:35-39). 우리 인생의 어

떤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

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

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

다.

pastor.eun@gmail.com

시론"로 대 웨이드" 판례뒤집기 보수진영 연대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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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수님 탄생시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버지가 시저라는 

말을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시저의 그 유명한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배후 설명과 왜 그가 원로원에서 암살당하게 되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에서 김춘경 권사 

A: 예 로마의 역사에 관한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의 유력한 

장군들은 각각 자기 휘하의 병사를 국가의 군대라기보다 자신의 

사병처럼 다루어 정권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3명의 장군 폼

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쿠스는 제 1회 삼두 정치를 했습니다. 

그들은 원로원으로부터 대권을 접수하고 셋이 모여 앉아서 광대

한 로마 영토를 나누었습니다.

카이사르(시저)가 갈리아(지금의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공적

으로 인기가 오르자 이를 시샘한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손잡고 

카이사르를 해임하고 그 군대를 해체시키려 했습니다. 카이사르

는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의 루비콘 강 북안에 도착했

습니다. 루비콘 강은 카이사르가 통치하는 갈리아와 로마의 본 

영토인 이탈리아 경계를 이루는 강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의 이 강을 건너면 국법을 어긴 모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래서 법으로 강력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50년 겨울 카이사르(시저)는 루비콘 강 북안에서 고민

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휘하의 군대를 해산할 것인지 아니면 

로마를 공격하는 공적인 적으로 오명을 쓸 것인지 둘 중에 하나

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군대를 해산하면 자신이 살해될 것이 분

명했습니다. 자기 군단의 장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상

황을 설명하고 “전우 제군”이라 부르며 로마 진격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카이사르의 장병들 전체는 이에 찬성했습니다. 카이사르

는 잠시 동안 맞은 편 강변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하고는 진

군의 나팔을 울리게 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소리치며 루비콘 강

에 뛰어 들었습니다. 전군도 그를 따라서 일제히 강에 뛰어 들

었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의 일입니다. 일단 결심하고 나자 카

이사르는 번개처럼 재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군이 폼

페이우스의 6만의 군대를 향해 진격하자 여기저기서 군단이 합

류했습니다. 로마로 진격하는 길목에 있던 도시들은 성문을 열

어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카이사르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이탈리아 각 지역의 시민들은 보수적인 귀족들의 지배에 이미 

염증이 나 있었으므로 원로원이 카이사르를 아무리 반역자로 각

인시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각 군단 병사들에게 약

탈행위를 일체 금지하도록 철저히 주지시켰습니다. 결국은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를 환영했으며 그래서 카이사르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로마로 입성하여 시민을 안심시키고, 곡물을 풀어 

로마시민에게 주었고 로마시민은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에게 인기가 좋자 원로원도 하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독재관(

임시 집정관)의 칭호를 주었습니다.

군인인 카이사르는 군인으로 명장이었고 정치가로도 훌륭했

으나 그는 독재정책을 폈고 미인이요 정치색이 강한 클레오파트

라의 집요한 설득으로 그가 영원한 집정관 즉 독재적 왕권을 꿈

꾸다 원로원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명장이요 훌륭한 정치가 시저는 영원한 독재 꿈꾸다 살해당해

예상대로 민주당 하원의장인 낸시 펠

로시(Nancy Pelosi, CA)가 강력히 밀어

붙인 의회 “(LGBTQ)Equality Act–(동

성애)평등법”이 지난 5월 17일 미연방 하

원에서 236 대 173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 이름은 “Equality At HR 6–평등

법”이지만 법안 내용은 전혀 평등하지 않

고 오히려 일반인들의 개인 권리와 특별

히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모든 기업, 학

교, 병원, 비영리단체들까지도 신앙대로 

살고자 한다면 많은 부당함과 심각한 역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오바마 전 대통

령이 동성애자, 트렌스젠더에게 이미 충

분히 주었던 정치적, 사회적 특혜와 특권

을 더 확대하며, 민주당 의원장인 낸시 펠

로시가 이야기 하듯, ‘동성애의 삶-same 

sex sexual lifestyle을 국가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존중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들

의 특혜와 특권을 모든 차원에서 “완성”

시키는 법안입니다(자세한 내용은 Tvn-

ext.org 참조).

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찬성표 던지다 

민주당 정강(Democratic Platform)까

지 친동성애로 바꾼 민주당이 주류를 이

룬 미연방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

은 예상했지만, 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

들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는 것은 공화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정강(Republican Platform)에 배신을 한

일이라고 할 만큼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찬성”표 던진 8명의 공화당의원 이름

은 Tvnext.org에서 확인, 2020 대선 때 

참조하세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필수 프로토콜

이 될 수 있다는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의 

주장을 정리하면 △사회적으로 남자에

서 여자로 전환하도록 격려 받을 수 있는 

나이는 4세부터 가능하며 △사춘기 차단

제는 9세부터 줄 수 있으며 △교차 성호

르몬제”는 14세부터 줄 수 있고 △“Sex 

change, 성전환” 수술은 18세부터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더 어릴 때도 가능하

다고 합니다. 모두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들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 괜찮다고 그들에게 물

으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왜 시대를 

못 쫓아 오냐”고 별의별 나쁜 낙인과 모

함을 하기 시작하지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장은 “동성애 

평등법”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서 매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아량, 관용

(tolerance)”의 이슈가 더 이상은  아니

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중한 존

중(Respect)이며, 그들의 삶을 자랑스럽

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taking pride)” 

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이 ‘정치’

의 테스트용 희생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의학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성관계보다 매우 위해한 것이 

바로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자료들이 질

병관리연구센터(CDC, Center for Dis-

ease and Prevention Center) 외에 다른 

의학 전문가들로부터 수없이 많습니다. 

CDC에 의하면 남성동성 성관계가 가

장 높은 성병과 에이즈의 #1 이유로 들

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성관계를 지

향하는 동성애의 삶을 “존중”하고 “자랑

스럽게” 여기기까지 해야 하는 이들은 도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정치화 되는 동성애특혜 “평등법”, 누

구의 재정으로 누구를 돕겠다는 건가? 

지난 8년간 오바마와 그 정부는 시민들

의 세금으로 AIDS 치료 및 연구비로 역

사상 가장 많은 수억만불($34.8Billions, 

Kaiser reports 2018)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9년 의료자료를 보면 동성

애자들의 수명이 조금 길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수 십년 간의 

검증된 자료들에 의하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까지도 동성애자들의 수명

은 적어도 이성애자들에 비해 수명이 20

년은 짧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성생활 방식으로 인한 

AIDS 감염인데, 수억만불을 들여서 치료

(treatment)는 조금 발전이 되어도, 완전

한 치유(cure)는 계속 없는 상태이기에, 

근본적인 문제, 즉 동성애 성생활로 인한 

수많은 성병들은 계속 존재하며 치유되

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에

게 정상적이고 동경해야할 

것으로 가르치고, 정치화 시

키며 국가적으로 허락하려

는 것이 진정 우리 다음세대

의 미래를 위한 것일까요? 

WHAT’S NEXT? 이 법안

은 이대로 통과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

등법’의 미 연방상원 통과는 

크게 2가지 이유로 거의 불

가능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

은 2가지 이유로 “독이 가득 

든 법안–filled with poison 

pills”라고 반대표시를 강력

히 드러내자마자, 좌파, 반기

독교 언론과 민주당은 트럼

프 대통령을 대통령자리에

서 끌어내고자 더 강력히 온

갖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하는데, 2018년 투표 

때 기독교 투표자들에 의해 

미연방 상원은 보수적인 정

치인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

문인데, 이들은 이미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에게 “동성애 평등법”을 

중지(STOP)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소망은 있습니다. 그

러나 영적 전쟁 기도를 늦출 수 없음은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자들은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 미국을 설립하고 미국을 

축복하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과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거짓의 왕, 

사탄의 계략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

입니다. 계속 기도해주세요.

사악한 “Equality Act-(동성애)평등법 HR 5” 미연방 하원에서 통과되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윗사진: 미셸 오바마 라이브러리에서 드라건 여왕이라고 하는 사탄의 모

습으로 변장한 트렌스젠더 남성이 아이들에게 읽어주지 말아야 할 내용

이 담긴(성적인) 책을 어린이 책으로 골라서 읽어주는 장면.



             

대화 불씨 살린 트럼프 “북 발사, 제재위반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

장을 향해 

북한의 변화

를 이끌고 

비핵화를 향

해 나아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일본을 국

빈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

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강

국으로 만들고 싶어한다”며 “그는 핵무기 개발

을 계속하면 그런 일(경제강국)은 없을 것이라

는 걸 아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도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이 크

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영토는 바다와 접해 있

어 부동산 사업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이라고 평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해야 경제적 번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미국과의 대화에 다시 나서야 한다

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내 사람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

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관심을 끌려고 (미

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도 피력했

다. 이어 “우리(북·미)는 언젠가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미·일 양국의 대북 정책이 일치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아베 총리와 협력을 계속하겠

다”며 “미·일동맹은 강고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회견에서 “최근 북한 정세를 감

안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북 정책을 심층 조

율해 왔다”며 “일본과 미국의 대북 입장은 완전

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북한

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유감”

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 차를 노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

서 “북한 문제도 진전되고 있다”며 “북한은 오

랫동안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도 하지 않고 소소

한 활동만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미국과 북한은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

친 뒤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면담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트럼프 대

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랜 기간 외교적 노력

을 기울여 왔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는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납치 피해자 가족

을 만나 격려하고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납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내

가 직접 김 위원장을 조건없이 만나 허심탄회하

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

령은 “미국은 납치 피해자 귀환을 위해 모든 노

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미국인 탈레반’ 출소에 미국 긴장

‘미국인 탈

레반’으로 유

명한 존 워커 

린드(38 )가 

출소했다. 린

드는 2001년 

아 프 가 니 스

탄 이슬람 무

장단체 탈레

반에 합류했

다가 미군에

게 붙잡혀 17년 동안 감옥생활을 한 인물이다. 

미국 내에서는 그가 여전히 극단적 이슬람 사상

을 버리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국 사회가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에 가담했던 자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다.

린드는 23일 미국 인디애나주 테레호테 연방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2002년 탈레반 합류

와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범수로 분류돼 기존 형기를 3년 남긴 이

날 조기 출소했다.

린드의 조기 출소 소식은 미국 사회를 불안에 

빠뜨렸다. 그는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서구

권 시민들보다 15년 이상 앞서 이슬람 극단주의

에 투신했던 인물이다. 린드는 불교도 어머니 

아래에서 가톨릭 신자로 자랐지만 16살에 이슬

람교로 개종했다. 1960년대 급진적 흑인해방운

동을 이끌었던 맬컴 엑스의 자서전을 보고 영감

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린드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지 1년 만에 예멘

으로 건너가 탈레반과 접촉했다. 20살이었던 

2001년에는 탈레반 무장조직의 일원이 돼 아프

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군에 맞섰다.

그는 곧 현지 반(反)탈레반 연합체 북부동맹

과 교전하다가 붙잡혀 미군에 인계돼 아프간 북

부 마자르이샤리프 인근 수용소에 수감됐다. 여

기에서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진다.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마이크 스팬이 린드를 

심문한 직후 수감자들의 폭동에 휘말려 살해된 

것이다. 린드는 스팬을 살해하는 데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스팬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7년 만에 출소한 린드가 여전

히 극단주의 성향을 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2017년 국가

테러센터보고서를 인용해 그가 “세계적인 이슬

람 극단주의단체들을 계속 옹호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자의 글을 쓰고 번역했다”고 전했다. 

IS와 그들이 시리아 일대에 세웠던 칼리프국가(

이슬람 신정일치)에도 찬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

졌다.

린드는 3년간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그는 의무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고 극

단주의 이슬람 관련 자료는 소지는 물론 열람도 

하지 못한다. 온라인에서는 영어로만 활동할 수 

있고, 당분간 미국을 떠나는 일도 허락되지 않

는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린드의 출소를 불안

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유럽에서는 

이미 과거 극단주의 혐의로 수감됐던 이들이 재

차 테러를 벌이는 일들이 많았다. 2015년 프랑

스 풍자만평 잡지사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대표

적인 사례다. 미국에는 여전히 이슬람 극단주의

자 108명이 수감 중이다. 린드에 대한 여론이 이

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린드가 조기 출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

우리는 린드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

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린드가 조기 출소한 것은 비양심적

인 일”이라며 “그는 여전히 미국을 위협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제이슨 레자이안은 ‘린드는 법이야말로 테러리

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린드가 정확한 법 절

차에 따라 조기 출소했다고 지적했다. 레자이안

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정의

는 맹목적이었다”며 “이 쓰라린 사건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린드의 석방이 법치주의

를 지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기상청장 "5G로 기상예보 40년전 후퇴 우려"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신호가 인공위

성 전송기상 자료에 간섭,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

릴 위험이 

있다는 해양

대 기 청

(NOAA)의 

입장을 놓고 

정부 기관들

끼리, 그리고 

정부 기관과 

민간통신업

계 사이에 찬반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미국이 5G 기술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 기술이 기상자료에 미치

는 영향과 그 허용 수준을 놓고는 양보 없는 논

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NOAA의 닐 제이컵스 청장 대행은 지난주 의

회 청문회에서 5G의 기상자료 간섭이 예보의 

정확성을 30% 정도 떨어뜨림으로써 1980년대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준이면 지난 2012년 미국 동북부 연안을 

강타한 슈퍼폭풍 샌디를 수일 전에 예측하지 못

했거나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잘못 예측

해 재해 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기상자료 손실이 2%만 돼도 NOAA가 

기상예보뿐 아니라 기후 감시를 비롯해 여러 가

지 활동을 위해 운용하는 110억 달러짜리 극궤

도 인공위성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인 CTIA의 

브래드 길렌 부회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얼토당토않은 주장"

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

했다.

길렌은 NOAA의 주장은 "실제 사용되지 않고 

사장된 10년 전 기술"인 인공위성 탑재 마이크

로파 감지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우리

의 5G 주도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성

토했다.

그러나 위스콘신대의 대기과학자 조던 거스

는 취소된 감지기 대신 그와 유사한 감지기가 

NOAA의 위성 2기에 실려 운용되고 있고 다른 

국제기구들도 같은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며 길

렌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거스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들 마이크로파 감지기들은 주파수 23.8GHz로 

대기 내 수증기 자료를 전송하는데, 지난 3월 연

방통신위원회(FCC)가 5G에 할당한 주파수가 

인접한 24GHz여서 여기에 간섭받기 쉽다고 설

명했다.

인접한 주파수 대역으로 인해 간섭이 일어나

면 수증기 자료가 손상돼 정확한 기상예보가 어

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CTIA도 이메일을 

통해 신형 마이크로파 감지기는 취소된 감지기

에 비해 5G 주파수에 간섭받을 여지가 훨씬 적

다고 다시 반박했다.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 해군은 NOAA 

편에 섰고, FCC는 이동통신업계 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의회 의원들도 공화, 민주 가

리지 않고 NOAA 쪽 주장에 귀 기울이는 분위

기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올 가을 열리는 세

계전파통신회의에 앞서 정부 입장을 통일시키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유엔보고서 "北 주민들, 생존 위해 뇌물 바쳐야"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

을 바치고 있

으며 부패와 

억압이 곳곳

에 만연해 있

다고 유엔 인

권고등판무

관 실

(OHCHR)이 

28일펴낸 보

고서에서 밝

혔다.

탈북자 214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보고서는 

관리들이 주민들에게서 금품을 쥐어짜 내고 있

고, 관리들에게 상납하는 주민들은 이른바 '장마

당'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경제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주

로 양강도, 함경도 등 중국과 국경을 접한 곳에 

거주했던 주민들로 이 지역은 1994년 대기근 

때 가장 먼저 배급이 끊겼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유엔 제재 때문에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는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군이 먼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

서 "의식주와 노동,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

리는 본질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북

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개인의 능

력에 따라 그런 권리를 준다"고 말했다. 바첼레

트 대표는 북한에 주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에는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주민 10명당 4명꼴인 1천

10만명은 최근 10년 동안 식량 생산량이 바닥

을 치면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

으며 최소한도로 삭감된 배급은 더 줄었다.

보고서는 관리들이 체포와 구금, 고문 위협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매일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이 당 관

리들에게 주는 뇌물은 주로 현금이나 담배였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사회 구조가 갈취와 부

패, 억압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 탈북 주민은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굶어 죽었을 것이다"라며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을 전했다. 다른 탈북자는 "돈만 있으면 심지어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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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브힐(Bhil)은 2개 지역으로 

분리한다. 중부 또는 "순" 브힐

(Pure-Bhil) 과 동부 또는 라

주픝 브힐(part-Rajput Bhil)

이다. 동부 브힐 족들은 인도

의 중서부 산맥에서 살고 있

다 .  특 히  복 부  구 자 랕

(Gujarat), 남부 라자스탄

(Rajasthan), 그리고 북부 마

하라스트라(Maharashtra)에

서 살고 있다. 그들은 구자라

티(Gujarati) 족과 라자스타니

(Rajasthani) 족 사이를 연결

하는 인도의 부족들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부족 가운

데 하나다. 그들은 인도 아리

안(Indo-Aryan) 어의 하나인 

데왈리 빌리(Dehwali Bhili) 

언어로 말한다.

초기에 브힐 왕(rajas)은 평

원지대에서 구릉지대로 이주

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후 그

들의 독립과 통치의 안전한 

방어를 위해 브힐족은 모갈스

(Moghals)족들이나 마라타

(Marathat)족. 그리고 영국인

들과 대적해 전투를 벌였다. 

1947년까지 “브힐족의 살

해”(the Bhil kill)로 유명하다.

지난 30년 동안 브힐 족은 

사르다 사라보 댐 공사계획

(Sardar  Saravor  Dam 

Project)으로 인해 공포심을 

갖고 있다. 댐이 완성되면 브

힐 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

몰된다. 새로운 정착 계획이 

논의되곤 하지만 아직 미완성

이다.

삶의 모습

오늘날 브힐 족은 주로 소작

농업, 막노동, 촌락의 경비직

으로 일하고 있다. 인구가 증

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 농지가 점점 적어지고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기

대하지 못했다. 이곳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다루는데 선수들

이다. 사실 브힐이란 말은 빌

리(Billee, 활)란 단어에서 유

래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활은 부족의 독특한 무기였다. 

보통 남성들의 행차 때 활과 

화살을 소지한다. 여성들은 진

한 청색이나 검은 사리(어깨

와 허리를 감싸는 천) 안에 브

라우스를 입는다. 도시의 청년

들은 머리에 헝겊으로 매고 

귀걸이를 달고 칼이나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힌두인들과 구별된다.

동부의 브힐 족은 보통 부끄

럼을 잘 타며 자신들의 힘으

로 살아가기를 즐겨한다. 축

제, 춤, 연극 그리고 음악은 그

들의 폭넓은 문화지만 이 행

사기간 중 엄청난 술이 소비

된다.

브힐 족들은 동일한 계층 내

에서 결혼한다. 만약 타 계층

과 결혼하게 되면 하위 계층

의 사람은 모든 자신의 가족

들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상

류층으로 전위된다. 이런 관습

은 부족 내에서 엄격히 강요

되고 있다.

각 촌락은 논쟁을 해결하는 

우두머리가 있다. 가족들 간에 

존경심이 강하다. 살아있는 사

람과 죽은 자의 사이를 연결

하는 강한 교감이 있다. 재산

의 분배는 동등하게 아들들에

게 돌아간다.

브힐 촌락은 아주 광범위하

게 퍼져있다. 가옥들은 수수, 

옥수수, 밀과 보리가 자라는 

밭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산

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와 나무 가지로 잘 엮어

서 많든 잘 정돈된 집에서 살

고 있다. 지붕(벌집모양)은 보

통 흙으로 만든 타일을 쓰고 

있지만 가끔 볏집과 나뭇잎으

로 만든다.

신앙

동부 브힐 족은 거의 대부분 

힌두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토속종교를 믿고 있다. 쉬바

(Shiva)는 대신이다. 조상숭배

(죽은 조상신에게 기도) 또한 

매 우  대 중 적 이 다 .  샤 만

(Shamans 무당)이 만신들과 

흙 우상에게 제물을 놓기 위

해 부름을 받는다.

이들의 이방신앙에도 불구

하고 상위 카스트인 바같

(Bhagat) 힌두교부 가운데 하

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었다. 그는 죽

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북서

지방에 대가뭄이 들것이라 경

고했다. 그리고 북서지방에서 

온 분들에게 참구원의 길을 

성경에서 값없이 가르칠 선생

들을 찾아야 하며, 그들은 참 

하나님과 동정녀에게서 난 죄 

없이 성육신한 자에 관한 것

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힌두교부는 계속해서 또한 

돌들과 우상을 버리고 이 죄 

없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께 예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대가뭄은 1899-1900년 그 

교부가 죽은 바로 즉시 발생

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오늘날 6개 선교기관이 이 

부족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

지만 2천6백여 명이 그리스도

를 영접했다. 이는 인구의 

0.1%뿐이다. 많은 중보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며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인도의 동부 브힐(EastErn Bhil)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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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과는 1888년 1월 9일에 평안남

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평양 숭실중학

교와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

로 잠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차 

1913년 7월 9일에 몽골니아 선편으

로 샌프란시스코(상항)에 도착했다.

 

삭도 교회

정인과는 그해 10월에 새크라멘토(

삭도)에 안착했다. 당시 서양 교사를 

초빙하여 김홍균의 집에서 매일 야학

을 열었는데 정인과는 이곳에서 황사

선, 김홍균, 김병규, 윤응호, 장경애, 

김석은 등과 함께 공부했다. 

1913년에 삭도에 교회가 세워졌는

데 그해 가을에 한국에서 유학 온 신

학생들이 삭도에 많이 이주함으로 교

회가 날로 흥왕하였다. 11월에 정인

과는 황사선과 함께 삭도에서 주일 

예배와 삼일 예배를 인도하였다. 당

시 교인으로는 위의 야학생과 삭도의 

한인 학생이었을 것이다. 삭도 한인 

학생으로는 중학교 1학년 박봉렬과 

소학교에 다니던 7학년 이순복, 4학

년 이순형, 1학년의 이순경과 이남애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던 이태디가 있

었다. 정인과가 삭도에서 행한 예배 

인도는 길어야 2달가량이었지만 자

비량 선교사였다.

상항 한인교회

1914년 초에 정인과는 상항으로 이

주했다. 그가 그해 1월 8일의 신한민

보에 기고한 아래의 “새해를 환영함”

에서 그의 사람됨과 조국의 자유 독

립의 메시지를 듣는다. 

-나, 이 외로운 몸이 적적히 책상을 

의지하고 은은히 앉아 왕사와 미래를 

생각하는 중에 무한한 감상이 일어나

는 것이 마치 한 조각 흑운이 서산을 

좇아 일어나 홀연히 백일청천을 가리

는 것 같도다. 알지 못거라 이 웨인 연

고인가 다만 이 날이 때의 분각이 나

의 사상을 이처럼 착란케 하도다. 청

컨대 묻노니 오늘이 무슨 날이오. 이

상타 문전 시가에서는 수를 헤일 수 

없는 황백인종이... 온 장안을 진동하

여 사람에게 정신을 어지럽게 하도

다.

이같이 황황적적할 즈음에 한 친구

를 맞는 즉 송구영신하는 기도를 시

작한다기에 의복을 엄숙히 하고 예배

당을 찾아 들어간즉슨 몇 분이 돌아

앉아 있는데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

으며 또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

뻐하는 것 같기도 하여 마치 외딸을 

출가시킨 가정과 방불하더라.

이날이 때를 당하여 만국 사람은 

오직 기쁨으로 신년을 맞는데 다만 

우리 동포는 영신하는 외형내정이 이

상하고 별 하여 능히 측량치 못하겠

도다... 오직 우리 민족은... 다만 신년

만 환영케 되므로 희열이 상반된 줄 

아노라.

이렇듯 ... 우리의 극히 사모하고 바

라는 바 조국을 참극 무도한 그물에 

벗겨 환영하며 천층 무저항에 들어 

사망이 경각에 달린 조국 동종 구원

하기를 원하는 바라. 이를 하고자 하

면 인물과 재정을 환영하여서 되나니 

인물은 말로만 영웅이란 자를 원치 

아니하며 은은히 실행하는 사람 원하

며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여 모든 

사람을 지휘하고자 하는 자를 원치 

아니하며 복종하며 참사람으로 일하

는 사람을 원하노라. 재정은 자기의 

체면 타인의 권면 혹 청연 요구를 불

피하여 내이거나 또 술 먹고 아편 먹

고 잡기하고 좀 남는 것 있으면 내어

볼까 하는 그런 재정은 천만 원이라

도 불원이오. 오직 자기 의무로 알고 

조국을 회복하고 동포의 생명을 구원

하고자 하여 먹고 남은 것을 바치는 

그 돈은 일 푼이라도 심히 원하는 바

라. 동포 동포여 어서 어서 힘쓰고 힘

써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는 바를 

환영하기를 천만번 축수하나이다.

그해 1월 19일부터 정인과가 상항 

한인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모아 매일 

한 시간씩 국한문을 가르친 것이나, 

그가 그해 3월 19일 자 ‘신한민보’에 

기고한 ‘자유독립촛점’이나 모두 ‘한

국의 역사와 지리와 국어를 가르쳐서 

자유 독립의 초점이 되는 소학교 정

신교육을 통한 조국의 독립’에 있었

다. 이런 가운데 정인과도 낮에는 상

항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밤

에는 서양 사람이 운영하는 야학교에

서 공부에 힘썼다. 

정인과는 1914년 2월 12일에 개최

한 계삭회에서 상항 한인교회의 권사

가 된다. 

나성

1917년 6월에 정인과는 로스앤젤

레스(나성)의 지금의 바이올라대학인 

나성성경학원을 졸업하였다. 국민회 

나성지방회가 1917년 6월 22일에 그

해 졸업한 민찬호, 강영승 그리고 정

인과를 위하여 졸업축하회를 개최하

였을 때 신학사를 받은 정인과의 답

사에서 그의 수양을 듣는다.

“우리를 위하여 축하회를 여신 여

러분의 후의를 감사합니다. 나는 수

양에 대한 방법을 간단히 말하나니 

하나는 자연계요 하나는 문학계라. 위

에 대한 진행은 관찰, 묵상 그리고 실

행의 삼종이 있으니 예로 말하면 모

세가 애급 황궁의 영광으로 문학과 

철학의 지식이 있지마는 동족이 원수

의 편책 받는 것을 관찰하는 동시에 

원수를 치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가

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홍해를 평지

같이 시내산을 평원같이 묵상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감을 실행하였나니 여

러분은 수양 상에 이처럼 관찰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실행하시기를 바라나

이다.”

임시의정원 부의장과 외무차장

정인과는 귀국하려던 걸음을 멈추

고 상항 인근 샌 알셀모에 있는 장로

교신학교에 입학했다. 삼일운동 직후

인 1919년 7월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될 때 북미지역에서는 안

창호를 특파원으로 하여 정인과와 황

진남을 수행원으로 파송했다. 이때 안

창호는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을 맡았

고, 정인과는 황진남과 함께 미국 교

민대표로 임시정부 의원으로 임명되

었고 이후 임시의정원 부의장과 외무

차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그는 

1920년 모든 직을 사임한 뒤 도미하

였다. 

상항 한인교회

상항으로 돌아온 그해 10월 24일 

주일에 정인과는 상항 한인교회에서 

전도시간을 맡아 원동 방면에 대한 

진상을 보고하였고 일반 청중들은 새 

정신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

니라 그해 11월 25일 하오 8시에 있

었던 추수감사절 예배 순서에서 그는 

본 교회 담임목사인 이대위 대신에 

권설(설교)도 담당했다. 

 

귀국

정인과(제임스 정)는 1921년에 상

항 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한 후 이듬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사를, 그 이

듬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문학사를 

취득하였고,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

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 

1924년 유럽을 거처 한국에 귀국한 

정인과는 목사, 교육가, 사회사업가로 

활동했고, 해방 후 ‘대한의 가룟 유다’

라는 별명이 붙은 채 한때 새소망 고

아원 원장을 역임하긴 했으나 교계를 

완전히 떠나 숨어 살다가 1972년에 

사망했다. “정인과와 그 시대”의 저자 

민경배는 교회를 수호하고 민족정신

을 이어가다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

라져간 그에게서 묵묵히 자신의 십자

가를 지고 간 예수의 모습을 본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4. 정인과(1888-1972)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삭도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2달 간 예배 인도

임정수립시 북미지역에서 안창호와 수행원으로 파송

정인과 

<2면에서 계속>

이런 흐름은 최근 화제가 된 뉴스의 

숨어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테런트가 

작성한 “선언문”에는 이민자들의 “침

략”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미국 캘

리포니아 주 유대교 예배당에서 총기

를 난사한 용의자는 “글로벌 유대인 

엘리트들”이 미국의 인종적 구성을 바

꾸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다. 

피츠버그 유대교 예배당 총기 난사 용

의자 역시 유대인들의 조직이 “적대적

인 침략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온다고 

믿는다. 

투자계 거물인 유대계 조지 소로스

는 헝가리에서부터 미국 남부에 이르

기까지 극우파들 사이에서 “유대인의 

음모”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

니 내무부 장관의 입에서 “이민자들의 

침략”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들은 아

이덴티타리언들과 눈을 맞추며 고개

를 끄덕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이런 현상은 오스트리아에서

나 미국에서나 경찰들에게 딜레마를 

던진다. 셀너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단체가 테러를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도 셀너에게는 표

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의 발언들

이 폭력을 유발하는 정치적 담론을 형

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셀너는 미국 입국을 금지 당했

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

는 중이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던지는 

질문들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도

덕적이고 정치적이고, 디지털적인 문

제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인종차별주의!



리더는 리더십을 재생산하는 사람이

다

소명리더십의 핵심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이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

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게 소명리더십을 전파하고 디모데가 충

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

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리더십

이 재생산된다. 또한 성경은 소명리더는 

훈련받은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이고, 충성된 자

여야 하며,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

으로 하는 자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란 특

징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사회와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

떤 공동체내에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

고,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한 곳으로 집중

시켜 통일된 조직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핵심적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면 그 공동

체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된다. 그런데 사회적인 차원에

서 일반리더십은 조직경영과 이윤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 리

더십과는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로 기독

교 사역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말할 때에

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세상

적인 요소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

다. 

리더십은 소명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

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충실한 리더

들을 세워나가신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

다. 소명 받은 리더는 하나님의 뜻과 영원

한 목표를 세워나가기 위해 세상의 변화

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하여 

거기에 대한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소명리더십의 가

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여러 가지 성숙의 과정을 겪으며 많은 시

간과 노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리스천 리더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

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소명은 궁극적으로 리더가 복음을 전

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가는데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힘들고 어려운 고

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리더로

서 세워진 소명을 확신할 수 있을까? 지

금은 리더들이 소명을 명확하게 이해하

고 확신해야 할 때이다.

리더가 소명을 확신하는 단계

①소명을 확신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내

적 감동이다. 대개의 경우 내적 감동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명리더는 금식

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된다. 이것이 소명

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러한 내적 감

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②소명을 확신하는 두 번째 요소는 공

동체의 확인이다. 금식과 기도, 그리고 안

수와 같은 종교적 의식은 소명을 확인하

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아무리 내

적 감동이 크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공동

체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명은 

존재할 수 없다. 소명리더는 믿음의 공동

체로부터 내적 감동을 확인받을 때 비로

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히 개인의 생

각이나 욕구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은 악한 세력이 리더의 소명에 대해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공동

체의 확인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새롭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다. 

③소명을 확신하는 세 번째 요소는 기

회이다. 기회는 공동체의 확인이나 파송

과 마찬가지로 소명리더의 내적 감동을 

확인시켜주는 요소이다. 기회가 주어지

지 않는다면 소명을 실천하는 일은 불가

능하다. 기회는 리더십에 대한 소명을 하

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리더의 소명을 이루는 솔루션

①비전을 제시하라: 기독교 리더십에 

있어서 비전이란 소명을 실천하는 메인 

키이다. 비전은 리더가 자신이 속한 공동

체가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를 볼 수 있는 분명한 그림이다. 리더가 

하나님을 위해 혼신을 다해 헌신 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난관이 있어도 당당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지만, 반대로 출발

은 거창했지만 비전을 상실했다면 방향

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값

진 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②사랑을 실천하라: 기독교 리더십에

서 소명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

엇보다도 사랑이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

에게 유익하고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

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예수께

서도 제자들을 세우거나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랑을 기초로 이 땅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셨다. 사랑으로 대하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자

연스럽게 흘러나오며 사랑을 기초로 한 

리더십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③겸손이 기본이다: 리더의 평온은 겸

손으로 육성되며, 겸손을 통해 삶의 확장

을 이루게 된다. 겸손을 고양시키는 방법

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과,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

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라

리더가 소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무디

어지고 권태로워져서 불만 속으로 빠져

들게 된다. 소명을 받은 리더의 가슴 속

에는 확신과 권태가 함께 공존할 수 없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신

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

는 것이다. 확신이 승리하면 사역의 새 

영역으로 뻗어나갈 것이며 그렇지 못하

다면 하나님께서는 권태를 새로운 자극

제로 이용하신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리

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확

신하며 부르심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

라.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공동체 안

에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표

류하는 갈등보다는 명확한 비전을, 세속

적인 권위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

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섬기는 겸손을 발

휘해 나가길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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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감동, 공동체 확인, 기회로 소명 확신 
하나님 뜻, 명확한 비전, 섬기는 겸손 발휘

리더십 코멘터리 (89)

비전과 겸손으로 이끄는 소명리더십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참는 것. 이것은 더 어렵다. 듣
고 참는 것은 내 안의 작심과 결
단으로 가능하다. 내 안의 문제이
며 내 정신세계의 문제다. 그러나 
껴안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것도 
고슴도치처럼 가시투성이인 사람
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이
어서 더 힘들다. 그러나 품지 못
하면 타인이 되고 적이 되고 만
다. 평생 목회를 되돌아보면 이 
부분이 약했다. 민감하게 반응하
고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헤쳐 나

온 지난날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다시 목회를 한다면 다 들어 
주고 쓰리고 아파도 참고 온 동네를 다 품고 싶다. 그리하여 지
혜로운 바보가 되고 싶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실적 1위를 달리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에 발생한 급발진사고로 시장점유율이 추락
했다. 총 8백만대 이상의 리콜에 손해액은 1억엔(1조원) 정도
였다. 사건이 그렇게 된 원인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견됐다’
라는 고객들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폭발했다
는 것이다.

듣고, 참고, 품고!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양육 목회
목자의 책임은 양털 옷 입고 양가죽 신발 신고 양고기 먹는 

것이어선 안된다. 목자의 사명은 양을 돌보고 키우는 것이다. 
양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이 어렵다. 병
들어 아파하면 고쳐 주고, 길 잃으면 인도하고, 배고파하면 먹
이를 주어야 한다. 언젠가 양은 털을 내놓고 고기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목자는 털과 고기를 탐하면 안 된다. 털과 고기와 
기름은 곧 돈이긴 하지만 목자가 눈이 어두워 시도 때도 없이 
양을 도축한다면 목자가 아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키워야 
한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르고 신뢰해야 한다. “나는 선한 목
자라” 하시던 주의 음성이 들린다.

양을 양답게 키우는 목자가 있고, 양을 물량 가치로 취급하고 
키우는 목자가 있다. 사이비나 이단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양을 팔아 부를 축적하고 영화를 누리는 목자는 참 목자가 아
니다.

다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고 싶다. 예수 그리
스도의 정신과 삶이 숨쉬는 아기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등학교, 대학교, 신학교를 세우고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사람을 
키우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현실 때문에 기독교학교들
은 허울뿐,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지 오래다. 신학
교도 운영과 제도에 발목이 잡히고 과정과 커리큘럼에 갇혀 한
국교회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교육을 구현하지 못
하고 있다.

다른 꿈도 있다. 그것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목회자와 신학자 양성은 물론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
하는 일, 정치, 문화, 예술, 과학, IT, 비즈니스 등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될 나무들을 묘목부터 키우고 전 세계 대학에 나가 공
부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싶다. 그 나무들이 곧고 바
르게 자라 20-50년이 지나면 국가가 변하고 한국교회가 바뀔 
것이다. 그런 꿈이 이뤄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70세 정년을 3년 앞둔 대형교회 어느 목회자의 말이 생각난
다. “이제야 목회가 뭔지 조금 알 것 같다.” 목회 성공했노라고 
큰소리치는 것도, 목회를 잘했다고 포상하는 것도 옳지 않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주님 바라기의 삶을 살았을 뿐이다. 이
것이 목회자의 고백이라야 한다. 이제야 철이 들었다면 언제 
어디다 쓸까? 

동역자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 그것은 “목회는 완성이 없
다. 다시 시작한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

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다.

 iamcspark@hanmail.net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하)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들의 영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매우 헌신적으로 활동

을 한다. 그리고 그런 영적 의

무를 감당하기 위한 헌신적인 

활동들을 신앙생활의 큰 위로

와 만족의 근거로 삼기도 한

다. 그런데 당신은 영적 의무

를 감당하기 전에 더욱 중요

한 의무가 한 가지 있다는 사

실을 인식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

하고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

하는 일이다.

필자는 한때 목회자로서 영

적 의무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의 온몸이 매몰되는 듯한 불

타는 헌신으로 사역을 하였었

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서 필자의 마음에 영적인 의

무들을 감당 하려고 하는 외

적인 헌신적 활동에 비해서 내

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

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

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자

로 하여금 이런 고백의 기도

를 하게 하셨다. “이제 다시는, 

정말 정말 다시는 저의 목회

를 위한 목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진

실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을 위한 목회를 하도록 이끌

어 주소서!” 이 고백의 기도는 

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

나님을 즐거워함이 없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필자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브

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헌신적인 활

동들을 신앙생활의 만족의 근

거로 삼고 싶어 하지만 하나

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떤 헌신적인 활

동 이전에 당신이 하나님을 진

정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을 얻고 싶

어 하신다. 미가서 6장에는 이

스라엘의 예배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평

가하는 말씀이 있다. 이스라엘

의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릴 제

물로 일년 된 송아지와 수천 

마리의 수양과 강물처럼 많은 

감람기름과 심지어는 맏아들

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헌신의 

제물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

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독일계 신학자이면서 성경 

주석가인 프란츠 델리치

(Franz Delitzsch)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

석하였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

제하는 것, 아, 이 얼마나 감격

적인 표현인가? 죄인들을 사

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

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

셨던 바로 그 하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바

로 그 하나님, 동서남북 그 어

디를 둘러보아도 그 어느 곳

에서도 소망의 찾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한다니 말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교

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당신

의 영혼을 상쾌하도록 새롭게 

하는 성령이 내면 깊숙이 스

며들어오는 천상의 희열을 누

리는 경험을 해보라. 바로 이

것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께서 행하신 일과 성령의 충

만한 잠김을 통하여 천상의 희

열을 누릴 때 하나님은 비로

소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만

족을 누리실 것이다. 현대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의

무를 감당하다가 점점 지쳐만 

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

은 성실 그 이상의 일이다. 그

리스도인의 헌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교제를 통하여 

누리는 천상의 즐거움으로 말

미암은 성령으로 불붙은 헌신

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가

지기 위하여 말씀묵상과 찬양

과 기도 가운데로 진정으로 나

아가라.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찬양 속

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

상하고, 기도속 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영혼에 동시에 성령의 불이 붙

을 것이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이

고, 지식적인 얕은 수준의 신

앙을 뛰어넘어서 참된 하나님

의 능력이 수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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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

회(NCKPC) 제 48회 총회 및 

전국대회가 “남은 자는 회복하

는 자입니다”(욜2:32,  롬

11:4-5)라는 주제로 5월 21일

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

로 플로리다 올랜도 로센 플라

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PCUSA 총회

장 신디 콜만 목사, PCUSA내 

보수그룹인 휄로우십 전 회장 

제리 앤드류 목사, 예장통합 총

회장 림형석 목사 등이 주강사

로 참가했다.

21일 오후 7시 환영 및 인사

의 시간은 사무총장 박성주 목

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동영 

목사(지역준비위원장)과 대니

얼 윌리엄스 목사(중앙FL노회 

총무)가 환영사를 했다. 이어 

주강사 등 내빈 소개가 진행됐

다. 타 교단 대표로는 림형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 김충

섭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

회장), 김병호 목사(재일대한기

독교회 사무총장) 등이 인사했

다.

이어진 여는 예배는 최병호 

목사(차기총회장) 인도로, 경배

와찬양 임무영 목사, 기도 김영

철 장로(부총회장), 특별찬양 

문미란 집사, 설교 원영호 목사

(총회장), 성찬식, 봉헌기도 김

일 장로(회계), 소천 받으신 회

원의 추모 이유신 목사, 축도 

천방욱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

다.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원영호 

목사(새장로교회)는 욜2:32, 롬

11:4-5을 본문으로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라는 총회 

주제를 설교했다.

원영호 목사는 “47대 총회장

으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변화

를 많이 겪었다. NCKPC가 코

커스로 바뀌어서 2년차로 접어

들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또한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급속하게 바뀌

어가는 시대와 함께 세상 가치

관의 변화도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기독교인들이 그 변

화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변화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

지만 그 변화가 보다 나은 것을 

향한 것이라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반면에 아무리 

편하게 되는 변화라도 신앙인

으로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면 

불편함에 거하고 남아야 할 것

이다”고 말했다.

또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불편함을 택하는 것이다. 하나

님이 지정해 주시고 기뻐하시

는 뜻을 주셨기에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변

화에 대하여 거부하고 하나님

의 뜻을 지키고 그 뜻을 회복시

키는 자이다. 이번 NCKPC총회

는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

다’라는 주제로 모였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는 PCUSA 총회장

과 타 인종 코커스 대표들이 처

음으로 참여한다. 이 분들의 참

여는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가 

남은 자로서 회복하는 일에 어

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 확장

에 힘쓰고자 하는데 좋은 변화

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사무 총회는 총회장 

원영호 목사가 의장이 되어 진

행됐다. 개회기도  차기총회장 

최병호 목사, 총대점명 서기 박

근범 목사,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 회의록 낭독 서기, 감사보고 

감사 이재봉 장로와 양혜란 장

로, 결산보고 및 2020년 예산

안 보고 회계 김일 장로의 순으

로 진행됐다.

신디 콜만 총회장은 22일 오

전 “Remnants as Healers”이

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림

형석 통합 총회장은 “영적부흥

의 마중물로서의 NCKPC(합

3:2)”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23일 오전에는 제리 앤드류 목

사가 미국장로교 내에서 가장 

큰  복 음 주 의 자  모 임 인 

FC(Fellowship Community)

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NCKPC 제48회 총회 및 전

국대회는 회무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예배와 세미나, 그리고 휴

식이 잘 조화되어 있다. 화요일 

저녁 개회예배에는 원영호 목

사(NCKPC 총회장), 수요일 아

침 김충섭 목사(한국기독교장

로회 총회장), 목요일 아침 유

승원 목사(디트로이트한인연

합장로교회), 목요일 저녁 최병

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 금요

일 아침 김병규 목사(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가 각각 말씀

을 전했다.

23일 저녁 임원선거에서 지

난해 차기총회장에 당선된 최

병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가 

총회장에 선출됐다. 또 단독 입

후보한 이재호 목사(휴스턴 한

인중앙장로교회)가 차기총회

장 후보로 선출됐다.

신임총회장 최병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NCKPC가 미

국장로교단의 구명정이 되길 

소원한다”며 “△NCKPC가 한

인교회의 권익을 추구하는 교

단의 한인 지도자들이 교단의 

주역으로 진입하는 일을 추진

하고 △NCKPC가 교단내 다른 

인종 코커스와 연합해 수인종

교회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NCKPC가 교단 안에서 복음주

의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밝혔

다.

NCKPC는 PCUSA안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의 모임이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새 임원

을 선출하고, 비전설정과 친목

을 해 나간다. 

이번 총회에서는 동성애 이

슈가 한풀 꺾인 분위기. 미국장

로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

하겠다는 포부가 회원 교회들

의 무관심으로 재정난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2019년 별세한 

목회자는 김여진 목사, 김철환 

목사, 문동환 목사, 서준덕 목

사, 이길부 목사, 정용철 목사 

등이다.

<기사제공: NCKPC>

남가주 지역의 유일의 초교

파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금년

에도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

원(원장 진유철 목사) 주관으로 

7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

지 열린다. 

이 수련회는 지난 2016년 첫 

회를 가진 이후 자체적으로 청

소년들을 위해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기 힘든 교회들을 위해 

4회째 개최해오고 있다. 

남가주의 많은 교회들이 재

정적 상황, 학생 부족, 교사 부

족 등의 이유 때문에 교회 자체

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시기에 영적 도전을 주

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해 주

는 수련회를 그냥 외면할 수 없

는 많은 교회들의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나성순복음국제금식

기도원은 나성순복음교회와 함

께 남가주 교회를 섬긴다는 마

음으로 매년 이 청년 수련회를 

7월중에 개최해오고 있다.

금년 주제는 ‘믿음에 굳게 서

서(Stand Firm in the Faith)’

이며 장소는 국제금식기도원, 

등록마감일은 오는 6월 21일(

금)까지다.

이번 수련회 강사는 데이빗

김 목사(버지니아 호프웰순복

음교회 담임)이며 참가대상은 

중고등부 학생 선착순 100명이

다. 

교회당 등록인원은 15명 이

하로 제한되며 나성순복음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참가비

는 무료이며 모든 행사와 예배

는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된다.

한편 제1회 참가자는 9개 교

단, 21개 교회 소속 85명, 제2회

는 12개 교단, 20개 교회 소속 

97명, 제3회는 6개 교단, 19개 

교회 소속 114명이 참가했고 

지난해엔 교사, 보조교사, 식사 

봉사자, 중보기도자 등 자원봉

사자 132명이 참가하여 이 수

련회를 도왔다.

▲문의: 나성순복음국제금식

기도원(951-928-4415, 951-

928-4415).
<기사제공: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사진작가 우소라의 전시회가 

‘Life Companion’이라는 주제

로 뉴욕 첼시, K&P 갤러리에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

린다. 작가 우소라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

학을 왔으며 지난 2015년 미국 

명문 미대인 스쿨오브비주얼아

트(SVA)에서 사진과 학부를 마

치고, 2018년 프랫(Pratt) 학교

에서 순수미술 사진학과에서 

장학금을 일부 지원받으며 대

학원 과정을 마쳤다. 

졸업 후, 뉴욕 브루클린에 위

치한 Trestle Residency 프로

그램을 거쳐 brooklyn art 

cluster 에서 Residency를 참여

하며 브루클린에서 작가 활동

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 첼시, 

K&P gallery 갤러리에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전시되

고 있는 Life Companion 시리

즈는 전시가 끝나는 대로 6월부

터 8월까지 매사추세츠 주에 위

치한 사진 미술관인 Griffin 

Museum of Photography에 속

한 온라인 갤러리인 the Virtual 

Gallery에 약 두 달간 전시될 예

정이다(https://griffinmuse-

um.org/upcoming-exhibi-

tions/).
<정리: 박준호 기자>

NCKPC 제48회 총회 및 전국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총회장 최병호 목사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청소년연합수련회

뉴욕 첼시 K&P갤러리 우소라 사진전

NCKPC 제48회 총회 및 전국대회 총회장 최병호 목사 7월 22일(월)-24일(수), 강사 데이빗김 목사

목회서신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의 영적 의무 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문

합창단(단장 안혜숙, 지휘 이

종헌)이 주최한 제 14회 정기

연주회가 25일 오후 7시 지퍼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

다. 안혜숙 단장은 “2003년 미

주 최초의 여자대학 동문 합창

단으로 시작된 본 합창단이 모

교 창립 133주년을 맞이해 정

기연주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

게 생각한다”며 “아름다운 연

주회를 빛내기 위해 여러 모양

으로 후원해주신 동문들과 관

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연주회가 잊지 못할 귀한 연주

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숙 목사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하나님께 즐겁게 찬

양’, ‘오직 주님만’, ‘내 주는 강

한 성이요’ 등 성가곡과 ‘두껍

아 문지기 주제에 의한 합창‘, ‘

오빠생각’, ‘동무생각’ 등 민요 ‘

최진사댁 셋째 딸’, ‘행복을 주

는 사람’ 등 대중가요를 불렀으

며 ‘고향의 봄’과 ‘I love you 

Lord’를 앵콜곡으로 불렀다. 

또한 테너 전승철과 소프라

노 린지 팰드매스 웨스트라가 

특별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이날 연주회는 본교 교가를 

다함께 부르며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최초 여자대학 동문합창단
이대남가주동문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이대동문합창단 정기공연에서 청중들이 이종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함께 동요를 부르고 있다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제3회청소년연합수련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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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개혁장신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3일(월)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

린다. 이번 졸업식에는 목회학석사 10명, 기독교교육석사 1

명, 여교역학과 1명, 신학사 5명 등 총 17명이 학위를 받는다.

▲문의: (718)463-7163

퀸즈장로교회 VBS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2019 여름성경학교(VBS)가 

6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

까지 열린다. 영아부는 29일(토) 어전 9시30분부터 정오까

지 열린다. 주제는 “ROAR”. 

▲문의: (718)886-4040

뉴욕장신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학장 이기백 목

사, 이사장 이은희 박사) 제 35회 학위 수여식 및 졸업예배

가 6월 9일(주일) 오후 6시 하나님의사랑교회(정석진 목사)

에서 열린다. 

▲문의: (201)374-2432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가 5월 20일 뉴욕교협 임

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

다.

오후 5시 금강산 식당에서 열

린 간담회에는 교협회장 정순

원 목사와 부회장 양민석 목사, 

서기 이창종 목사, 부서기 정대

영 목사, 여성총무 안경순 목사, 

교협이사장 손성대 장로가 참

석했으며, 장로연합회 회원 16

명이 참석했다.

김주열 장로가 인도한 1부 기

도회는 이보춘 장로의 기도, 배

상규 장로의 성경봉독에 이어, 

교협회장 정순원 목사가 여호

수아 8장 10-23절을 본문으로 

“승리하는 자의 비결”이란 제목

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어

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을 전했으며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2부 초청 간담회는 손성대 장

로 사회로 회장 김영호 장로의 

환영 인사, 교협 부회장 양민석 

목사의 격려사, 정순원 목사의 

교협임원 소개가 있었고, 서기 

이창종 목사가 할렐루야뉴욕

복음화대회에 대한 설명이 있

었다. 

장로연합회 활동계획은 정권

식 장로가 설명했으며, 특별히 

장로연합회 핵심 행사인 다민

족 선교 축제의 진행 상황을 준

비위원장 송윤섭 장로가 추가 

설명을 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이어 신승룡 장로가 광고, 김

주열 장로가 장로연합회와 교

협이사회의 합동 춘계 나들이

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백달

영 장로가 마침 및 만찬 기도

를 했다. 

이어 기념촬영 후 만찬을 나

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장로연합회가 초청한 뉴욕교협 임원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총신대원 26회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설립 6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와 뉴욕교협 이사회의 합동 춘계 야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야대회, 선교축제 상호협력 다짐
뉴욕장로연합회, 뉴욕교협 임원 초청 간담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정기태 

목사)가 설립 6주년을 맞아 감

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 동 

교회당에서 열린 예배에서 담

임 정기태 목사는 뉴욕새벽별

장로교회의 설립과정을 언급

하며 “동문과 선후배들의 사랑

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동

역자들을 붙여주셨다”며 “특히 

퀸즈장로교회 원로 장영춘 목

사님께서 설립예배와 부흥회 

등을 인도해주셨다. 퀸즈장로

교회의 사랑에 감사하며 김성

국 담임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

었는데 오늘 바쁘신 중에도 흔

쾌히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

고 인사했다.  

예배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

회 뉴욕노회 회원목사들이 순

서를 맡았다. 기도는 임병순 목

사(뉴욕주은혜장로교회), 축사 

문종은 목사(새영장로교회), 

축도는 허윤준 목사(뉴욕새생

명장로교회)가 했다.

김성국 목사는 “안디옥교

회”(행11:26)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새벽별장로교회가 이 시

대의 안디옥교회가 되길 바란

다”며 “은사가 발견되는 교회, 

말씀으로 다져지는 교회, 그리

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

럽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했다. 

김 목사는 또 “각 지점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

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

실 것을 믿고 나가자”고 격려

했다. 

문종은 목사는 “감사와 찬송

이 넘치는 교회된 것과 하나님

이 이 일을 시작하셨음”을 축하

했다.

권면을 맡은 이수영 목사(등

대교회)는 개인적으로 정기태 

목사의 매형으로, “믿음의 마음

보를 크게 하는 사람들을 길러

내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한편 축가는 이재원 집사(뉴

욕장로교회), 헌금특송은 정승

훈 형제, 애찬기도는 이숙규 목

사가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와 뉴욕교협 

이사회의 합동 춘계 야유회가 5

월 25일 롱아일랜드 선킨 메도

우파크에서 열렸다. 

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

전 11시 드린 예배는 김주열 장

로 인도로 송정훈 장로의 기도

후 교협 이사장 손성대 장로가 

강사 소개를 했다. 이날 말씀은 

간증집회 차 뉴욕을 방문한 김

학주 장로(예비역 중장, 육사교

회 선임장로)로 요한복음 6:1-

15을 본문으로 영혼 구원의 중

요성과 차세대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라는 요지의 설

교를 했다.

이어 장로연합회장 김영호 장

로의 인사말과 교협 이사들 소

개, 김재관 장로(뉴욕장로성가

단장)의 마침 및 식사기도 후 교

협 이사회가 준비한 푸짐한 오

찬을 나눴다.

식사 후 정권식 장로가 준비

한 페널티킥 게임을 하며 축구 

실력을 뽐냈으며 상품도 받는 

기쁨을 나눴다.

또 해변 보드워크를 함께 걸

으며 친목을 도모했다.

참석자들은 “많은 인원이 함

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5월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자연

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창조 섭

리를 깨닫고 영적 육적 충전을 

하는 즐겁고 보람된 하루였다”

고 입을 모았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이사회>

뉴욕총신대학교·신학대학

원(총장 정익수 목사) 제 2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

난 5월 19일 뉴욕만나교회(정

관호 목사)에서 거행됐다.

1부 예배는 이사장 하경빈 

목사의 인도로 조성길 교수의 

기도 후 신천기 박사가 왕상 2

장 6-11절을 본문으로 “갑절

의 영감을 주소서”란 제목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2부 학위수여식은 학장 윤성

태 박사 사회로 교무처장 박희

근 박사의 학사 보고가 있은 후 

총장 정익수 박사가 학위를 수

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은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목회학박사: 하영빈 목사 

△기독교교육학 박사: 이대길 

목사 △목회학석사: 이명희, 

이성현, 이케빈 △신학사: 강

영미, 송홍승.

우수상은 △대학부 강영미, 

송홍종 전도사에게 주어졌으

며 △대학원과정은 이성현 전

도사가 총우수상을 받았다.  

이어서 총장 정익수 박사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

고, 본 바를 행하라” 는 말씀으

로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모자이크교회 담임 장동일 

목사의 축사가 있었고 조공자 

교수의 축송이 있었으며, 이민

철 교수의 광고 후, 총장 정익

수 박사의 축도로 학위수여식

을 마쳤다.  

한편 하객 모두에게는 답례

품이 나누어 주었다. 
<기사제공: 뉴욕총신대학원>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가 되라!”

춘계 야유회 갖고 친목 도모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설립 6주년 감사예배

뉴욕장로연합회와 뉴욕교협이사회 합동

뉴욕총신대원 26회 학위수여식, 총 7명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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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크리스천리더 코칭 세미나
미주목회자 성경연구원(GMBI America)은 제 8차 코칭 세미

나 입문반(Coaching Clinic)을 부에나팍에 있는 새시대교회(정

중한 목사)에서 6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갖는다. 

▲문의: (714)380-0030 John Lim

OC한인회관 건립기념 축하음악회
오렌지카운티한인회(회장 김종대 장로) 건립기념 축하음악

회가 6월 1일(토) 오후 7시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

린다. 이번 음악회는 라크마콰이어&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콰

이어, 아리랑 합창단이 출연하며 특별게스트로 피아니스트 장

성, 테너 오위영, 로버트 맥 넬, 호세 마뉴엘 추, 철원소년소녀합

창단이 참여한다.

▲문의: (714)530-4810  

인랜드교회 장학생 모집
인랜드교회(안환 목사)가 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남가

주 지역 거주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생 △신학생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인랜드교회 홈페이

지(www.inlandchurch.org)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마감은 6월 

20일.

▲문의: (909)622-2324

성가대 반주자 모집
LA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는 주일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

집한다. 자격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또는 경력자

이며 약간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문의: (213)700-3159

KITA 장학생 선발
한국상사지사협회(KITA)는 2019년 제2회 KITA 장학기금 장

학생 신청서를 받는다. 수혜대상은 중고교 및 대학 또는 대학

원에 재학 중인 한국계 학생으로 최근 1년간 GPA 4.0만점에 

3.3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렵

거나 장애인인 경우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본인

소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2매다. 최종 장학생으

로 선발되면 대학생 이상은 1인당 1,500달러, 중고교생은 500

달러가 지급된다. 

▲문의: (323)939-9500, info@kita.com

빅토밸리복음교회 선교훈련
빅토밸리복음교회(김은호 목사)는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

표)를 강사로 초청해 빅토밸리 지역 선교훈련을 6월 12일(수)부

터 15일(토)까지 실시한다. 

▲문의: (213)275-8863

담임목사 청빙
하이데저트 중앙교회는 이창록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새 담

임목사를 청빙한다.

▲문의: (760)605-3979

샌디에고연합장로교회 예배당 이전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용훈 목사)가 예배당을 이전한

다. 새로 이전하는 곳은 미라메사장로교회(Mira Mesa Presby-

terian Church, 8081 Mira Mesa Blvd, San Diego, CA 92126)

이다.

▲문의: (619)223-9999, 6955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상

영 및 본 영화 감독한 추상미 

감독 간증집회가 25일 오전 9

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교육관에서 열렸다. 

본 영화는 폴란드의 작가 욜

란타 크리소바타의 르뽀 형식 

실화소설 ‘천사의 날개’를 근간

으로 추상미 감독이 메가폰을 

든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다. 

영화는 1951년 한국전쟁 고

아 1,500명이 폴란드 남서부 시

골 마을 프와코비체 양육원으

로 비밀리에 보내져 폴란드 선

생님들에 의해 교육을 받게 된

다. 폴란드 교사들은 말도 통하

지 않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

었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마

마’, ‘파파’라 부르며 새로운 가

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8

년 후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북

한송환 명령을 받게 됐으며 

2018년, 아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지금까지도 폴란드 선

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 역사 속 어디에

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슴에 

남아있는 위대한 사랑의 발자

취를 따라 추상미 감독과 탈북

소녀 이송, 남과 북 두 여자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담

았다. 

추상미 감독은 “어린 시절 유

명한 명배우인 아버지의 분주

한 삶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가족 

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상처가 됐다. 14

세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

셔서 상실감을 가지고 살았다”

며, “고3때 신앙을 가졌고 20년

간 배우로 안락한 삶을 살았지

만 출산후 산후우울증으로 5년

간 시달렸으며 모든 상처들이 

우울증과 함께 몰려왔고 죽음

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상처와 고난은 하

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내가 너

의 남편과 아버지인데 왜 죽음

을 묵상하느냐’는 음성을 들려

주시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환상을 보여주

셨다.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하

게 됐다”고 말했다. 

추 감독은 “주님과 연합된 체

험을 한 뒤 기쁜 시간들을 보내

게 됐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기쁨과 행복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됐다”며 “주님은 복음을 전하

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

화를 만들라는 마음을 주셨다. 

어느 날 후배가 운영하는 출판

사에 갔다가 ‘폴란드로 간 아이

들 천사의 날개’라는 자료를 받

게 됐다”고 말했다.

추 감독은 “영화 개봉 후 언

론사 기자들이 탈북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탈북민

에 대한 기사를 계속 쓰게 됐

다”며 “남한에 머물고 있는 아

이들은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자들이다. 그들에

게 복음이 심어진다면 그들은 

북한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도 잘 아는 전도자가 될 것”이

라 말했다. 

추 감독은 “남한 사회는 정치

적 분열상태에 있다”며 “보수

나 진보 할 것 없이 영화를 함

께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을 보게 됐다. 이는 영화가 진

영논리로 나눠져 있는 대한민

국을 화해하는 역할로 사용될 

것”이라 말했다.

추상미 감독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주인공은 폴란드 교

사들이었다면 영화로 만들어질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주인공

은 아이들”이라며 “영화제작을 

하는데 총 60억원 정도가 들어

간다. 영화를 통해 한반도가 복

음통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를 다뤄지게 될 것이다.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

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는 ‘하브루타로 다음세대를 깨

워라’라는 주제로 뉴빌세미나

를 25일 오후 2시 본 교회 소

망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

나는 이성준 하브루타 문화협

회 이사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

데 열렸다. 

이성준 이사는 “하브루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운동이

며 부모의 회심운동”이라며 “

유대인의 하브루타는 세대간 

신앙전수다. 반면 한국의 하브

루타는 교육과 관련된 토론”이

라며 한국과 유대의 하브루타

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 이사는 “세대간 신앙전수 

실패가 한국교회교육의 문제”

라 꼬집으며 “여호와를 경외하

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이 담겨있다. 하브루타는 정체

성을 알리는 교육”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뿌리문화를 강조했다”며 

“하브루타의 정신은 자녀는 부

모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

고 “이방선교가 중요하고 모든 

민족 제자삼기가 중요하다. 그

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내 자녀를 제자삼는 것이다. 

자녀를 제자 삼으려면 먼저 부

모가 제자가 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성준 이사는 “하브루타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

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청소년 비영리단체 Give2friends(

대표 앤드레아최) 정기연주회

가 24일 오후 7시 라카나다장

로교회(제프 호프메이어 목사)

에서 열렸다. 

안드레아최 대표는 “7년째 

Give2friends를 운영해오고 있

다”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오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베이비박스 사역을 돕

기 위해 연주회를 준비해왔다”

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박수빈, 이제

인, 이 다니엘 학생의 트리오, 

박수빈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 

Give2friends 음악밴드(지휘 

장민희) 등이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추상미 감독 간증 및 영화제작 소개

‘하브루타로 다음세대를 깨워라’

청소년 비영리단체 Give2friends

나성영락교회, ‘폴란드로 간 아이들’ 다큐 상영  

나성영락교회 뉴빌세미나

음악밴드 정기 연주회...베이비박스 사역 돕기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상영 및 추상미 감독 간증집회에서 추상미 감독이 간증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뉴빌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이성준 하브루타문화협회 이사가 강의하고 있다

청소년 비영리단체 Give2friends 음악밴드가 정기 연주회에서 Give2friends 음악밴드 연주에 맞춰 청중들이 합창하고 있다



2019년 6월 1일 토요일www.chpress.net1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한국교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

진 목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관불의식 논란에 대해 

23일 논평을 내고 “종교적 편

향을 예의로 둔갑시켜 강요치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2일 보도자

료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남을 

존중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나만

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자 한

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

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삶을 펼

쳐 나가는 것이 오히려 황 대표 

개인을 위해 행복한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합장은 

엄연한 불교의식이며 불교신앙

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식을 따라하는 것

은 목적을 감추고 잘 보이기 위

해 시늉을 하는 것일 뿐 진정한 

예의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

다. 이어 “공당의 대표직을 내

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

실한 신앙인으로 개인의 삶을 

펼쳐나가라고 훈계한 것은 어

처구니없는 월권이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지나

치게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것도 짚었다. 한교연은 “

과거 일부 크리스천 정치인들

이 합장을 했는데 황 대표가 합

장을 안했으니 잘못됐다는 식

으로 쓰고 있는 것은 분명 의도

성을 가진 편향적 보도 태도”라

며 “종교의 자유와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고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므로 그 어

떤 선례라도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사회가 소아적 편 가르기로 갈

등을 부추기보다 종교 간에 서

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로 

균형과 조화, 질서 안에서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시니어 선교사들이 인터콥 

선교회의 공격적 선교방식이 

건강한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의 선교 

열정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인

터콥의 선교관을 수정해야 한

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민영(인터서브 국제이사) 

손창남(해외선교단) 한철호(미

션파트너스 상임대표) 선교사

는 최근 팟캐스트 ‘선교는 언제 

하나’에서 중국 정부가 2017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중국인 

피살 사건의 배후로 인터콥을 

지목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

뤘다.

한 선교사는 “중국 정부가 인

터콥 연루 사실을 공식화하면

서 중국 내 한인 선교사들의 입

지가 불안해졌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선교사 추방이 이

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

어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인

터콥 선교’를 주제로 공개토론

회를 개최해 선교의 방향을 함

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정 선교사는 “인터콥은 2007

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샘물교회 교인 피랍 사태 때도 

관여됐다”면서 “인터콥의 선교

에선 흡사 다메섹 도상에서 회

심하기 전 바울이 가졌던 잘못

된 열정이나 십자군 운동이 지

녔던 문제점이 엿보인다”고 날

을 세웠다. 이어 “인터콥은 두

렵고 떨린 마음으로 반성하라”

고 촉구했다.

손 선교사는 “교인들에게 바

른 선교가 무엇인지, 열정만으

로 선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인지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는 “일반적인 선교 원리

를 비롯해 선교단체의 기능이

나 역할도 가르쳐야 한다”면서 

“교인들에게도 어떤 단체와 협

력하는 게 바람직한지 안내해 

무리한 선교활동에 빠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선교사는 “바람직한 선교

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열정만으로 

선교한다면 하나님의 선교 질

서를 파괴하고 만다”고 경고했

다. 하나님의 선교란 선교의 주

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교회(선

교사)를 선교의 도구로 보는 선

교 이론을 가리킨다. 

인터콥은 최근 중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파키스탄에서 피

살된 중국인들은 인터콥이 파

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기

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교회에서 환경교육을 실

천하는 등의 시민참여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

총·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27일 서울 마포구 서진교회(백

철호 목사)에서 ‘제1회 기후변

화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보수

적 연합단체인 한장총이 기후

변화를 주제로 포럼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영수 숙명여대 기후환경융

합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플라

스틱 오염 그리고 기후변화 총

합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큰 그림에서 지구온난화

는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주므

로 기후변화 대책과 연계해 총

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해 수온

이 올라가고 이것이 북극과 북

동아시아의 기압 배치를 교란

해 계절풍을 약화시켜 대기 정

체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온난화와 대기오

염물질 주범인 온실가스의 대

부분은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등에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

정에서 나온다”며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가가 에너지 절약

과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이동수

단 장려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 학교 교회 등 시

민사회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하

는 한편, 에코마일리지 등 시민

들이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다”며 “교회와 

신앙인부터 파트너십을 이뤄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

부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

입에 대해서는 “국내 미세먼지

가 심각할 때와 중국 난방시기

(11~3월)가 맞물려 있는 건 사

실”이라면서도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

다”고 말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은 교회에서의 

환경교육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먹을거리와 물, 

에너지는 현재 인간의 무분별

한 소비로 거의 절멸 상태”라며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빈곤 

계층과 다음세대를 위해 교회

에서 자연을 이웃 삼는 환경교

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안양대 매각반대연대(대표 

김수호)와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대학생위원회(위원장 송치

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태 우일학원(안양대 학교

법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

다.

조동현 안양대 총학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양대 학우 전

체 4500여명 중 3분의 1이 수

업 거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며 “교육부는 감사

를 실시해 지금 처한 상황을 해

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호 대표는 지난달 김 이

사장이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

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이

사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행동

은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비

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이

날 김 이사장과 우일학원 이사

들의 채용비리 및 산학협력관 

건축 관련 비리 의혹도 제기했

다. 매각반대연대 관계자는 “기

자회견 전후로 사학비리 문제

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 접촉

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고 밝혔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이 ‘한국교회 찬송가 회

복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교회 공예배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데도 역사적으

로 오랜 기간 공인되고 은혜롭

게 불린 정통 찬송가가 교회강

단에서 많이 불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

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

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

음성가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

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

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럼 등 타

악기 사용이 너무 일반화되고 

예배의 경건성이 많이 퇴색되

고 있어 이를 회복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정통 찬송가만 

부르는 음악회를 여러 차례 개

최하고 이를 기독교 TV 채널을 

통해 방영함으로써 찬송가 보

급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은혜를 끼쳤던 찬송가를 더 많

이 부르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

다. 그동안 극동방송, CTS, C채

널 등과 연계해 정통 찬송가 소

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 유

나이티드문화재단의 경기도 광

주 히스토리캠퍼스 야외공연장 

및 실내공연장에서 찬송가만 

연주되는 음악회를 여러 차례 

주관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공연들은 기독교 채널들을 

통해 여러 차례 방영됐다. 

특히 지난 4월 20일에는 어

린이찬송가음악회를 열어 명성

교회 새에덴교회 등 어린이합

창단 5곳과 유스오케스트라가 

어린 시절 열심히 불렀던 찬송

가 30여곡을 불러 큰 박수를 받

았다. 이 방송은 어린이날 특집

으로 C채널을 통해 이달 4-6일 

3차에 걸쳐 방영됐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적극

적인 찬송가 회복운동은 교계 

방송 언론사에서 찬송가 방영

비율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각 교회에서도 공예배 준비 찬

송과 성가대 선곡 등에서 찬송

가 비율을 높이고 있다.

김희철 서울 명성교회 성가

대 지휘자는 “유나이티드문화

재단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성가

대와 찬양단을 초청해 찬송가

음악회를 열고 이를 보급함으

로써 한국교회 찬송가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침체된 

한국교회에 찬송가로 새로운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15일 오후 4시에는 ‘

찬송 힘(Hymn)페스티벌 시즌

3’가 경기도 광주 히스토리캠퍼

스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이

날 음악회에는 유나이티드싱어

즈를 비롯해 문화교회글로리아

찬양대, CTS콘서트콰이어, 코

리아챔버싱어즈, JW코럴, 크리

스찬코랄, 유나이티드유스오케

스트라가 출연해 정통 찬송가

만 합창으로 부르거나 연주하

게 된다.

동성애 행사를 반대하는 이

들이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젊

은 축제를 표방하며 맞불 집회

를 한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

회 준비위원회(대회장 이주훈 

목사, 이하 준비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

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동

성애 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와 

러플(러브플러스)페스티벌을 

대한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같은 날 서

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퀴

어축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대회

는 종교적 분위기보다는 국민

적 축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소년과 어린이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스티벌 개최의 목적을 이

렇게 정한 데는 지난 13일 ㈜여

론조사공정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도 한몫했다. 조사 결과 퀴

어축제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

출과 성인용품 전시에 대해 응

답자의 80.5%가 “시민과 어린

이들을 위한 공공장소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는 부적절하다”

고 생각하는 의견도 73.6%를 

차지했다. 

이주훈 대회장은 “(동성애자 

등) 그들의 인격은 보호해야 하

지만, 죄는 짓지 못하게 권면해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면

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

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대회의 사명”이라고 밝

혔다. 이 대회장은 또 “퀴어축

제가 열리는 서울광장을 에워

싸는 인간 띠를 만들 생각도 하

고 있다”며 “청소년과 가족 단

위의 시민들이 광장을 지나며 

퀴어축제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선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

혔다.

국민대회 측은 행사 당일 오

후 3시부터는 대한문 광장을 

시작으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세

종문화회관 일대를 돌며 퍼레

이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대한문 광장에

서 가수 쏘킴의 공연 등 러플페

스티벌이 진행된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오전 박성제 변호사 등 준비위

원회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혐

오차별대응기획단을 항의 방문

했다. 박 변호사 등은 이 자리

에서 인권위의 불공정성에 대

해 항의하며 현재 인권위 건물 

15층 난간에 게시된 무지개 현

수막 옆에 준비위원회 현수막

도 함께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퀴어축제 행사장 내에 인권

위 부스가 설치되는 것처럼 동

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장

에도 똑같은 부스 설치를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동성애 운동(ex-gay 

movement)을 벌이는 홀리라

이프(대표 이요나 목사)는 29

일부터 ‘제6차 2019 홀리 페스

티벌(Holy Life Festival, 거룩

한 삶의 축제)’을 진행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탈

리아 등에서 방한하는 탈동성

애 크리스천들이 29일 저녁 경

기도 하남 사자교회(하다니엘 

목사)에서 간증집회를 갖는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제

일교회(송기성 목사)에서는 ‘제

12차 국제탈동성애 인권포럼’

이 열린다.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문화축제인 ’퀴어축제’에 맞서 

다음 달 1일 서울 청계천 일원

에서 ‘제2회 하모니문화축제’ ‘

제2회 프리덤 마치’ 행사를 연

다.

8월 4일 오후 2시 부산 부전

교회(박성규 목사)에서는 ‘제13

차 국제 탈동성애인권 부산 포

럼’도 진행한다.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

사는 개최 발원문에서 “이에 우

리 한국교회는 성소수자 복음

화를 위한 거룩한 삶을 창출하

기 위해 ‘거룩한 삶의 축제

(Holy Life Festival)를 제창할 

때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홀리라이프 운동은 그

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로 동

성애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한 

회복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눈

물의 기도와 간구”라며 ”성령

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하늘 문

을 열고자 하오니 삼가 예수 그

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청원한

다”고 했다.

‘탈동성애 운동’은 동성 간 관
계를 시작하거나 추구하지 말

라고 권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과거 게이나 레

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힌 사

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를 벗어난 체

험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

향을 없애거나 억제할 수 있다

고 호소한다.

2019 홀리페스티벌에는 한

국성소수자전도연합, 건전신앙

수호연대, 강화은혜교회, 교회

와이단, 그물깁는사람들, 신촌

아름다운교회, 사자교회, 더라

이트, 동방박사, SFC문화선교, 

컬처리더스, 뉴라이트순복음, 

행복한윤리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

퀴어축제 맞서 ‘홀리 페스티벌’ 개최

“종교적 편향을 예의로 둔갑시켜 강요치 말라”

“공격적 선교방식 건강한 선교 걸림돌 될 수 있어”

“교회와 신앙인이 환경보호·교육 앞장서자”

우일학원 이사들 비리 의혹 제기

정상운 전 성결대총장, ‘한국성결교회 백년사’ 편찬들 비리 의혹 제기

정통 찬송가로 한국교회에 “새 활력”

동성애퀴어축제반대 페스티벌 개최

홀리라이프 탈동성애 운동, 교계·시민단체 공동

한교연, 황교안 대표 관불의식 논란 논평 발표

시니어 선교사들 인터콥 선교회 관련 공개 토론 제안

한장총, 첫 기후변화 대응 포럼

안양대 매각반대연대,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찬송가회복운동 앞장

검은사제들 곡성 사바하 사

자 클로젯 변신. 모두가 오컬트

물 영화다. 이민형 보스턴대 실

천신학 박사는 이 영화들로부

터 청년 목회의 현황과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

회문화법인·예장문화법인 허

브에서 주최해 서울 송파구 수

동교회(정기수 목사)에서 28일 

열린 ‘문화목회 이음세미나- 

문화목회와 청년: 청년을 애정

하다’에서다.

이 박사는 오컬트물이 왜 오

늘날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를 확인했다. 그는 2016년 

한국 사회에서 유행한 ‘헬조선’

이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았다. 

현실을 악으로 규정한 사회 인

식 자체가 오컬트물에 반영이 

됐다는 것이다. 오컬트물에서

의 악은 이유 없이 인간을 괴롭

힌다. 이처럼 이 사회가 왜 청

년 그들을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노력

해도 취업이나 결혼 등 일상적

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절대악 

같은 현실이 곧 오컬트물이라

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까. 이 박사는 사바하라는 영화

에 주목했다. 그 영화 속 4명의 

주인공 중에서 목사의 캐릭터

가 가장 신비감이 없다. 그는 

직접 세미나에 온 목사들에게 

물었다. “열혈사제, 열혈목사, 

검은 사제들, 검은 목사들 중 

어느 제목이 더 신비감이 있는

가”라며 “신비감이 떨어진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

도교 안에서도 ‘개신교’가 가장 

신비감이 없다는 것은 대중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신비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했다. 오컬트물

이 유행하는 초자연적인 현실

에서 신비감은 필요하다는 것

이다. 이 박사는 “이 험난한 현

실과 괴리감에서 청년 목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며 “청

년들에게 줄 힘은 이 세상의 논

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을 제시하는 것”

이라고 제언했다.

예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

는 영화를 제시했다. 어쩔 수 

없이 무너진 현실을 무너뜨리

고자 하는 타노스가 있다면 아

이언맨은 “나는 나다”를 외치

며 1/14000605의 확률로 희망

을 찾는다. 이 박사는 “너희를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는 것에

서 시작하자고 전했다. 현실 속 

무너진 자존감을 하나님이 선

물한 나라는 소중함을 인식하

도록 하는 것에서 청년 사회와 

청년 목회의 해답이 있다고 했다.

오컬트물 현상에서 찾는 청년 목회 해법
이민형 보스턴대 실천신학박사, 문화목회 이음세미나

주요 인물의 부일 행보와 교

단 분열 등 한국성결교회의 치

욕스러운 역사를 가감 없이 기

록한 역사서가 나왔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문

정민 목사) 백년사 편찬위원회

가 최근 펴낸 ‘한국성결교회 백

년사’(킹덤북스)는 ‘성결교회와 

역사연구소’ 소장 정상운 전 성

결대 총장이 대표 집필자로 참

여해 1907년부터 2007년까지 

100년간의 한국성결교회 역사

를 다뤘다. 

특히 교단 지도자의 친일 행

위 단락에서는 연표를 작성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

지까지 상세히 적었으며 정 전 

총장은 2001년부터 18년간 이 

책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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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전과자

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누군가 

노숙자 보호소를 시작하리라는 희망

을 갖고 이 문제를 나누기 위해 아담

스 카운티의 재원회의에 참석했다. 

나의 발표 이후 한 남자가 자신을 소

개하고 자기가 전에 교도소에서 나를 

만났다고 하며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이 편지는 내가 목사로서 일을 시작

한 이후 내가 들은 다른 어떤 이야기

들보다 더욱 나를 격려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누기로 결정했다. 

영희 맥도날드 목사님께, 

나는 목사님을 아담스 카운티 교도

소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

는 예배에 참석했고 하나님이 그곳에

서 나를 만지셨습니다. 36년형을 선

고 받은 나는 오랫동안 범죄조직에 

가담해서 마약매매를 비롯해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 당연한 결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

시키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

했습니다. 

재판에 갔을 때 나의 모든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그 일로 나는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은 학군 

50에서 일하면서 “범죄조직을 180도 

변화시키는 대안들”이라는 비영리단

체를 설립하여 지난 2년 동안 아이들

이 범죄조직에서 나오도록 돕고 전과

자들이 직업과 집 그리고 필요한 것

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

니다. 

목사님이 그 재원회의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경탄했습니다. 다만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고맙다고 말

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교도소를 

방문해서 나의 간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현재 목사가 되려

고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

게 변화되고 존재하는 것이 모두 하

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소자들의 경우 진정한 테스트는 

출소 후에 시작된다. 자신의 삶을 바

꾸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

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또한 한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

지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한다. 그는 

이제 성공적인 한 사회인으로 하나님

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점이 

정말 나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영적 부흥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가장 행

복한 순간은 재소자들의 변화와 그들 

사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느껴질 때이다. 사실 이 일은 매

일 일어나고 있다. 

왜 내가 영적 부흥을 보는 것이 그

렇게 중요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

다. 1979년에 미국에 온 후 내가 한 

가지 간절히 보고 싶었던 것은 영적 

부흥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영적 부

흥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열

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성령

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

나님이 내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

는 것을 배웠다. 흥미롭게도 나는 교

도소에 있는 많은 재소자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끈질긴 기도가 부

흥의 기초라고 믿고 여러 주제들로 

부흥을 위한 7주간의 기도 프로젝트

를 시작했다. 2004년에 내가 시작한 

첫 번째 기도 프로젝트는 “우리 영혼

의 부흥과 치유”였다. 

2006년 말까지 나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일곱 개의 주제로 7주 동안 

기도 프로젝트들을 인도했다. 그 기

간 동안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회심과 

세례들이 있었다. 많은 재소자들이 

주님을 섬기라는 부름에 응답하여 예

배에서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다른 사

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출소 후 사

역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들의 간증이 책으로 발행되기 시

작했다. 성령님은 예배하러 오는 사

람들을 감동시키고 치유를 시작하셨

다. 어떤 날은 재소자들이 사용하는 

찬송가의 글이 읽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이 많은 

세례로 생긴 물 때문이라고 생각했

다. 

목사들의 예배를 도와주는 재소자

가 말했다. “그것은 재소자들의 눈물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하도 많

이 흘려서 찬송지가 젖는 바람에 예

배 후에 찬송지를 닦아야 합니다.” 

그때 나는 성령님이 많은 재소자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

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를 시작하실 때 눈물이 나온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

격으로 울게 된다. 눈물은 우리의 돌

같이 굳어진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 

성령님의 역사다. 

2007년 1월 초에 주님은 나에게 영

적 부흥을 위해 더 기도하도록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주제로 7주간의 기

도 프로젝트를 다시 하라고 하셨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영적 부흥을 경

험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는 기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도 

행진,” “거룩한 금식 기도,”“영적 부

흥을 위한 기도,” “상심한 마음에서

의 치유,” “자살 충동에서의 치유,” “

용서를 배우는 기도,” “하나님의 음

성을 듣기 위한 기도” 등 12개의 기

도 프로젝트 소책자들을 발행했다. 

나는 그때까지 성령님의 엄청난 능

력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부

흥을 어렴풋이만 보고 있다고 느꼈

다. 

2007년 2월 기도 프로젝트의 중간

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내가 

부흥의 한 중앙에 있다고 말씀하셨

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것

은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인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 동안 그

들의 영적인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또 “최

고의 성인들”(필자 저서:편집자주)이 

영적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깨달음

을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에게 주셨

다. 사실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

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

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편지

들이 전국 교도소와 형무소에서 쏟아

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최고의 성인들” 책을 편집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주님, 저를 진정

시켜 주세요. 저는 너무 기뻐서 감당

하기 어려워요. 기쁨을 그만 채워 주

셔요. 가득 찼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기쁨을 감당할 만큼만 주신

다. 

나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영적 부흥을 교도소와 형무소 안에서 

보았다. 재소자 리더들과 성령님의 

치유, 능력의 간증 “최고의 성인들”

이라는 작품이 하나되어 이루어지는 

부흥을 보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을 찬양

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영적 부흥

을 보여 달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다. 이제 나의 기도의 본론은 주

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쁘게 해드

리는 것이다.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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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 다

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의미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라 징계 받고 있는 중이라

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하셨고,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

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

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힘이 없어

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

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계역사

를 주관하고 계시는 진짜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는 ‘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재

건시켜 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

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한 것

처럼 보이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

면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다시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쓰는 역사서인 역대상하를 함

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

여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

고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왜 망했

는지, 또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

지를 지난 시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

자들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아

서, 그 나라들은 결국 징계를 받았습

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예언대

로 온 세계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서는 70년 만에 유다사람들을 포로

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에스겔

의 예언처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

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

기 원하셨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앞으로 새롭

게 일으키실 그 나라의 역사를 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다윗

을 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그 첫 장을 펼치

면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

씀드린 대로 족보는 실제역사를 가

장 짧게 함축시킨 역사서술의 방법

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역대상하 

역사가가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고 

싶었던 지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

작되는 역사를 족보의 형식으로 사

울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역

대상 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 ‘역대상 

2:1-2’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호명한 후에, 3절부터는 “유다의 아

들은…”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타고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 상하의 중심인

물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

윗 이야기를 사무엘상하에 따로 떼

어서 했던 것처럼, 역대기의 중심

인물도 다윗입니다. 다윗을 찾아가

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지파 쪽으

로 이야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

게 흘러간 이야기는 ‘대상 10장’ 마지

막에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등장으

로 끝나고, 이어지는 11장부터 역대

상 마지막 29장까지는 온통 다윗 이

야기입니다. 

역대상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1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

다. 15-16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클

라이맥스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

는 장면입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

하면 다윗의 목적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

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17

장 10-14절에 기록되어 있고, 21장

에는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

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명이 

죽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오르난

(아라우나…라고도 하지요)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

나님의 징계가 그칩니다.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

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모

리아 산이며,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

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의 범죄와 실

정 부분을 기록한 것인데요.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 따라 행하는 온

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는 솔로몬이 감당

하게 될 성전건축을 준비합니다. 성

전에서 드릴 예배의 모든 부분까지 

계획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 마음으

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찬양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성전 문

지기들과 곳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 까지 세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역대상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상의 사

울 이야기까지를 족보형식으로 정

리를 했고, 사무엘상하의 다윗이야

기를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

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

기를 무려 19장이나 할애해서 기록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의 내용은 창, 출, 민, 수, 삿, 삼…까

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쓰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의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남방 유다를 타고 가는 역사

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

윗을 그 중심에 놓고 ‘그 믿음의 선조

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

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잘못

한 내용들은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

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역대상에 기록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

이지만,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처첩 

1,000명을 거느리며 각종 우상을 섬

겼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

나님의 성전을 짓고, 정치를 잘했다

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

대상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짐작이 되시죠?

다윗의 죽음으로 끝났던 역대상에 

이어서 역대하는 당연히 다윗의 아

들인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

겠지요?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목록

으로 보자면 ‘열왕기상하’의 역사를 

남방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이

며, 7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정

치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르호

보암을 타고 남방유다 이야기를 합

니다. 열왕기상하와는 대조적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이 지점에서 ‘여로보암

을 타고 북방이스라엘 이야기를 했

던 것!’ 기억하시지요?

르호보암을 타고 흘렀던 남방유다 

역사는 대하 36장에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장면으

로 끝이 납니다. 열왕기도 북이스라

엘,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났었지

요? 그런데, 열왕기와는 달리 역대기

는 망한 이후에 70년 포로생활과, 바

벨론이 망한 후 바사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남 유다 포로들에게 ‘집에 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되는 포로귀환의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보겠

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dsukim@gmail.com

역대상은 창, 출, 민, 수, 삿, 삼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써

역대하는 열왕기상하 역사를 남방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기록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드라마 구약 (7)



1. 기술에 관하여

폰을 끌 시간이다. 공유기를 

관리하거나, 아이폰의 스크린

타임과 같이 화면사용시간 체

크 혹은 온 가족의 장비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앱(Disney's 

Circle)을 사용할 때다. 당신은 

그들이 영아였을 때 당신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야

만 한다.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

이 안개 속에 있으며 당신은 절

대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녀의 성적이 아닌 마음과 행동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성문제에 관하여

성 문제는 우리 존재의 핵심 

부분이다. 우리의 자녀는 바로 

지금 삶의 이런 주요 부분을 성

장시키고 있다. 너무 놀라지 말

아야 한다. 이런 행동이 성에 

대한 정체성 형성과 실행을 분

리하도록 한다. 우리 모두는 자

녀가 서로를 대상화하고 대상

화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

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

3. 영성에 관하여

교회에 다니는 자녀를 포함

해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통적

인 신앙과는 먼 영적 세계관을 

지녔다. 진실로 우리는 가치 있

는 것들을 자녀들의 입에 끊임

없이 먹여주어야 한다. 운동하

면서, 교육하면서, 재활용하면

서 강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녀에게 가

장 중요한 모든 문제 환경보전, 

성문제, 인종주의, 미투, 이민, 

정의, 미술, 음악, 인간의 존엄

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

루는 데 바른 기틀을 마련해주

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는 것을 정말 기뻐해야 한다.

4. 쓰레기를 정리해야할 시

간이다

우리는 살면서 큰 실수를 많

이 했다. 십대와 이십대에 우리

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

에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그렇

게 부를 수 없다. 또한, 자녀와 

이를 나눌 필요도 없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녀

가 성장해 가장 어두운 부분을 

다룰 만할 때, 그 때가 나눌 때

다. 그리고 당신의 어두운 부분

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 토대를 만드는 식

으로 해야 한다. 성행위, 마약, 

음주, 등 당신이 자녀에게 말하

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의 과거 

무엇이든지 확신과 규칙을 가

지고 들려줄 수 있다.  

5. 자녀의 실수를 막을 수 없다

사실, 자녀를 과보호하면 성

장을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자

녀는 좋든지 나쁘든지, 선택의 

결과를 충분히 경험할 뿐만 아

니라 자유를 누려야 한다. 1학

년 수학낙제는 성장에 정말 좋

은 것이다. 시도하라. 이로 인해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자녀를 

구하게 될 것이다.

<16면으로 계속>

필라영생장로교회 원로 이

용걸 목사를 주제로 한 박사학

위논문이 통과돼 지난 5월 23

일 열린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졸업식에서 김대호 목사(시애

틀 찬양교회)가 목회학박사학

위를 받았다.

24일 오전 본지 뉴욕사무실

을 방문한 김대호 목사와 논문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용걸 목사가 목회자들에

게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간적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

이었다. 한마디로 경외의 신앙

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멘토가 있었다

는 점이다. 

 

-이 논문을 쓰면서 김 목사

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내용들이 볼 때마다 도전이 

됐다. 이 목사님의 삶이 함께 

가는 삶이 됐다. 목회나 설교

준비, 심방 등 목회의 중심적 

기둥이 됐다. 감사한 것은 이

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이 많지 않다. 신학교나 이민

교회사에 남을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용걸 목사의 목회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한

국 목회자로서 이민목회에 어

떻게 성공적으로 접목했나?) 

개혁장로교회 사건을 통해 

고난의 리더십을 배웠다. 이민

교회의 특성을 깨닫고 교제와 

친교를 강조했다. 한국적 보수

신앙에 기초해서 이민자를 품

어주는 지혜를 갖고 기다림을 

갖는 것. 하나님 주권을 인정

하고 적용하면서 리더십을 통

해 사랑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이학인 후암제일장로교회 

원로 목사(순교적 신앙), 장영

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 

정문호 목사(신용산교회) 등의 

순교적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신앙위에 목양 일

념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다. 

타인에게는 기다려주는 지혜

로 철저한 신앙의 적용을 이뤘

다. 

-논문 구성은 어떻게 됐는

가?

1장에서는 한국교회의 문제

점, 지도자의 문제점과 그 해

결책으로 건강한 이민교회의 

모델로 이용걸 목사를 선정해 

이 목사의 이민전 과정에 대해 

서술했다. 

2장은 이용걸 목사의 리더

십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것

으로, 고난을 극복한 리더십에 

대해 서술했다. 가난과 질병, 

지역교회와 교계의 질시 등과 

첫딸 수인의 질병을 통한 겸

손. 말씀전파의 리더십, 말씀

실천의 리더십, 탁월한 신뢰로 

운영되는 당회, 철저한 심방에 

의한 성도관리에 대해 서술했

다. 또한 부교역자들에게도 인

자하며. 은퇴 시에도 모범을 

보였다.

3장에서는 한국기독교의 뿌

리(이학인, 장영춘, 정문호 등)

로부터 배운 보수신앙과 교회

건축을 통한 목회로 목회의 두 

날개를 선교(전도), 교육에 두

고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술했

다.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모세처

럼 이민교회 양들을 돌봤다는 

점을 들었다. 

약점도 서술했는데 1. 가정

에 소홀한 점(그러나 아들은 

목사로 딸은 사모로 키웠으며, 

사모님의 전적인 헌신이 있었

다) 2. 초기에는 이민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로 커뮤니티와 함께 가는 것이 

부족했다. 3. 처음부터 목회자

로 헌신하려 하지 않았다(극심

한 가난 탓). 4. 하나님께 순종

하지 않으려 하면 육체적 고통

(질병)이 온 것에 대한 체험적 

두려움으로 갖고 있다. 5. 행정

적 플랜(조직구성 등)을 잘 못

하나 결과적으로는 합하여 선

을 이루게 된다.

4장에서는 장로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통

계를 냈다. 그 결과 결론은 철

저한 보수신앙으로 나타났다.

5장은 결론으로 이용걸 목

사의 설교집 15권을 바탕으로 

이 목사에 대한 10가지로 결론

을 냈다. 1)남을 긍휼히 여김 

2)기도 많이 3)베품(선교사, 신

학생...) 4)겸손 5)지혜(한국목

회를 이민목회에 적용) 6)화평

(적을 만들지 않는다) 7)건강 

8)경건 9)복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 10)눈물의 사람.        

김대호 목사는 경북대 음악

대를 졸업하고 대구시향에 재

직하다 음악공부하려 도미 메

릴랜드에서 음악석사를 마치

고, 박사과정준비 중에 하나님

께서 이민자들을 생각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뉴욕제일장로

교회에서 지휘하던 중 조성훈 

목사(매제, 뉴욕제일장로교회)

가 신학공부를 추천해 1999년 

웨스트민스터신학교(M. Div, 

카운슬링), 2004년 목사안수(

웨신 카운슬링 졸업), 2006-

2013년 영생교회 부교역자로 

재직. 3년전 시애틀(벨뷰한인

장로교회)로 갔다가 시애틀찬

양교회 개척 현재 담임.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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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을 극복한 리더십, 말씀전파의 리더십, 말씀실천의 리더십 

탁월한 신뢰로 운영되는 당회, 철저힌 심방에 의한 성도관리”

자녀가 성년 되면 부모가치관 90% 반영...18세 이후에도 영향 끼쳐야

자녀 성적보다 마음과 행동에 더 관심...성문제, 영성, 실수 등 살피기 

필라영생장로교회 원로 이용걸 목사를 주제로

본/사/방/문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박사학위 받은 김대호 목사

김대호 목사.  원내는 이용걸 목사

Z세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하기 
처치리더스,컴, 청년네트웍 사역자 벤저민 컨즈에게 듣는 10가지 전문적 조언 

밀레니얼세대는 Y세대라고도 불리며 1980년

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이 

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기술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 이런 밀레니얼세대, 즉 Y세

대가 부모가 돼 아이를 낳았다. 밀레니얼세대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하는데, 이 자녀세대를 Z세대

(Generation Z)라 부른다. 

청년 전문사역자 벤저민 컨즈(Benjamin 

Kerns)는 이제 Z세대를 양육하는 밀레니엄세대 

부모들에게 10가지 전문적인 조언을 해준다

(Generation Z…Parenting Pro Tips for Their 

Millennial Parents). 



▣ WORD & IDIOM

* at this: 이에(이 말을 듣고)  * tore: (tear의 과거형) ~를 찢었다  * robe: (길고 헐거운) 긴 옷 * 

shave: 면도하다  * fell to the ground: 땅에 엎드리다  * naked: 벗은 채로  * came from ~: ~로부

터 왔다, 나왔다  * take away: 가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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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첫째, 단번에 제사
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27). 그는 자기 죄를 
위해 제사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오
직 그만이 죄를 대신할 수 있으셨습니다. 둘째, 
그는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28).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힘입어 나가면 
반드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째, 그는 맹세의 말씀에 근거한 제사장이기 때
문입니다(28).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은 단지 그
림자일 뿐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의 독특한 일을 이루셨습
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보좌로 언제
나 오가며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탁월한 제사장, 그리스도(히10:27-28)찬183장화

성령은 구약의 상징주의를 해석하면서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심
을 증거합니다. 첫째, 그는 영원히 계시는 제
사장이십니다(24). 구약 제사장들은 불완전했
지만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 후 영원히 살아
계시는 제사장이기에 우리 죄사함에 영원한 효
력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그는 항상 우리를 위
해 간구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25). 이미 죽음
으로 완성된 구속이 더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 

모든 사건마다 그가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항상 구하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는 해결하
실 수 있으십니다. 셋째,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제
사장이 십니다(26).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신 
그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
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성
도는 부족함이 없고 참된 평안을 가집니다. 이 
놀라운 자족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합당한 제사장(히10:23-26)찬182장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함을 본문
은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 그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까? 첫째, 참 성막에
서 섬기기 때문입니다(1-2). 아론의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존귀한 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성막인 하나님의 보좌
에서 살아계신 성부를 섬기시는 성자의 섬김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섬김이었습
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 완전한 제사에 이미 참

여한 자입니다. 둘째, 그는 모형의 증거를 받으
신 참 제사장이십니다(5).  모형으로 보여진 모
든 성전기구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성취를 위
한 완전한 섬김에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6). 여기 더 좋
은 언약이란 새언약으로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언약입니다. 새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합시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히10:1-6)찬184장수

그러면 그 새언약이란 어떤 것입니까? 본문
은 옛언약과 비교하며 그 독특성을 말합니다. 
첫째, 주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셨
습니다(10). 돌비에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새
언약은 성령이 자기 백성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 넣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서
서 거듭나게 하실 때 심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고 
더 큰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를 인
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새언약의 주님을 관
념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 

교제가 이뤄집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
에 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 분과의 살깊은 
앎의 교제가 영생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누
린다는 사실 자체가 복됩니다. 셋째,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새언약은 영원한 성격
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영원을 맛보
며 살아갑니다. 온갖 어둠과 혼란과 공허가 넘
쳐나도 그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감사와 찬송
하며 새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새언약 백성
의 특권을 누립시다.

새언약(히10:7-9)찬186장목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회복이 모든 날 마
지막 때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취됐습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이 
완성의 놀라움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첫장
막의 제사제도는 그림자라고 합니다(2-6). 그
림자가 있음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실체가 
온 후에는 그림자의 역할은 모두 사라집니다. 
둘째, 그 제사의 초점은 짐승의 피흘림입니다
(7). 구약의 모든 제사가 피흘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죄문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짐
승의 피흘림은 그 어느 하나도 죄를 사할 수 없
었고 그것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
으로 그 효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
도 피흘림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7). 죄인이 하나님을 만남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금 완성된 제사(히10:10-12)찬193장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영원한 효력이 있는가
요? 첫째,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형이고 상징주의일 뿐임을 분명히 보
이신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가리킵
니다. 그의 단번에 이루심은 그 효력이 영원하
고 구체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
이라도 그 피를 통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
다. 둘째, 성령으로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
만이 죄를 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

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심은 그의 죽음
이 완전한 효력을 가져왔다는 증거입니다. 죄
책으로 고통하는 양심은 그의 죽음을 적용할 
때 살아납니다. 셋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
게 합니다. 이 죽음을 통하는 사람만이 당당히 
보좌에 나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피만을 의지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
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히10:13-17)찬197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Job 1: 20,21
20) At this, Job got up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21) and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NIV 1984)    

▣ GRAMMAR

 영어로 보는 성경 (20)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STUDY & THOUGH 

■ 욥은 청천벽력 같은 자녀들의 죽음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그는 비통하고 참담함 속에서도 흐

트러진 자세를 가다듬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온 자신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사탄

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보이는 욥이지만 실제로는 잃은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있

어서 하나님은 그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 Job showed that he loved God not because of the blessings received, but because God was 

worthy of worship.      

livingstonech@gmail.com

     20) At this,         Job got up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이에           욥이 일어났다         그의 옷을 찢었다            그의 머리(털)을 밀었다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21) and said:

                  그러더니   그는 땅에 엎드렸다   예배 안에서       그리고 말했다    ⇒   이에 

욥이 일어나서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삭발 하였다. 그러더니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였다.  

■ at this(이에. 이 말을 듣고)는 욥기 1:13-19절 내용을 듣고 나서라는 말이다.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을 직역하면 <예배 안에서 그는 땅에 엎드렸다> 이지만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다. 영

어문장의 문법적 해석이 되었다면 자연스러운 우리말 형태로 의역할 필요가 있다.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벌거벗은 채로         나는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왔다 

 and                        naked                 I will depart.           

                      그리고 또한               벌거벗은 채로         나는 떠날 것이다   ⇒ 나는 벌거벗은 

채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으니 또한 벌거벗은 채로 나는 떠날 것이다. 

■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은 naked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다. I was 

naked when I came from my mother's womb 와 같은 의미이다. 이어지는 naked I will depart에서도 

naked 앞에 Being 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With I am naked I will depart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

다. cf) With being naked I will depart = 벌거벗은 채로 나는 떠날 것이다.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주께서 주셨다                           주께서 가져가셨다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 가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the Lord has taken away 는 현재완료 문장이다. 주께서 가져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가진 것이 없

다는 현재의 결과를 나타내준다. 한편 단순히 과거형(took) 동사를 사용하면 현재의 그 결과적인 상태

는 알 수가 없다. 

■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는 May + (N) + be + PP 형식의 수동태 기원문이다. cf) 

May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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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당선 소감을 말씀

해 주십시오.

첫째는, 두렵습니다. 미주 

최대의 한인 교단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끌어가야 한

다는 것은 사실 무거운 짐이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선될 

때까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하

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

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

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

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

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

니다. 

둘째는, 놀랍습니다. 대학교 

때 학생회장이 일찍 결혼하게 

되어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파

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

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너는 

정치지도자가 되라. 나는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정말로 

종교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민

14:28)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의 말씀이 떠올라 놀랐습니다.

   
-43회 총회를 맡으시면서 

총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은 

무엇이신지요?

총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이

란 한 마디로 ‘가장 건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단’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

와 공의가 실현되는 교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주제를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시

106:3)로 정했던 것입니다. 사

실 모든 문제는 법을 따르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

문에 발생합니다. 

총회에 산적해 있는 사안들

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이 교단을 창립하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단을 2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2세 목회자들을 양성

하고 그들을 바르게 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목회

자들의 지속적인 연장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세 번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었듯이 통일된 후의 북

한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미리 

방법과 인력을 준비하고, 재정

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금년

에 선교본부장을 영입하고 좀 

더 전략적인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년도 안에 

총회직영 신학교 건물을 되찾

는 재판도 

끝내야 합니

다. 또 목회

자들의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편히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은

퇴연금제도

도 활성화해

야 합니다. 

- 목 사 님

이 보시는 현재 한국 교계와 

미주 교계에 대한 견해와 조

언은 무엇인가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나 기관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계에도 문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합니

다. 그러나 교회와 교계에 문

제가 있는 것은 본질에 충실

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만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서 할 일은 본질로 돌아가

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

일까요? 이것을 대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누가 주인이

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

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

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

수님께서 교회의 설립자이심

을 밝히신 것입니다. 다시 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인간들이 교회의 주인 노

릇을 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

생하는 것입니다. 재산분쟁 문

제도 그렇고, 세습 문제도 그

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

야 할 것은 잘못된 주인의식

을 버리고 오직 종으로써 주

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모든 문제

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갖고 계신 목회 철

학은 어떤 것인가요?

머슴 목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

리 둘 곳이 없도다”고 하시면

서 섬기셨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을 보면,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

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개역성경은 수종자로 되어있

음)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 ‘

수종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즉 집사라는 단어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

로 오셨지만 사실은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니는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목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노블레

스 오블리주’ 라는 단어가 있

습니다.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

주는 귀족의 의무라고 번역하

지만 사실 노블레스는 수탉의 

벼슬을 뜻하고, 오블리주는 암

탉이 낳은 계란의 노른자를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그것

은 닭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명은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아 인간에게 유

익케 함이 있다는 뜻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명예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알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

다. 그래서 저의 목회철학이 

섬김입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 교회는 1999년 11월 6

일에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4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했

습니다. 그것도 60대 중반의 

가정과 70대 가정 부부였습니

다. 그러기에 요즘 젊은 목사

님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겠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심

정으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례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빌린 미국교회의 렌

트비 내기가 어려워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목회했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로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직장을 사임하고 지금은 목회

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의 제일은 

성도들의 인성이 너무나도 좋

다는 점입니다. 지난 20년 우

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이나 

분쟁이 없었고, 당회를 하면서 

얼굴을 붉힌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천국

에 관한 비유들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잔치와 상속입니

다. 그만큼 천국은 기쁨과 즐

거움이 충만한 낙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천국의 지

소(支所)입니다. 그러므로 교

회에도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

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

하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

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 가서 불

평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하

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

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편리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신앙생활하기 때

문에 신학을 대단히 강조합니

다. 왜냐하면 신학이 잘못되면 

그 위에 건설된 신앙은 당연

히 잘못되고 결국은 사상누각

(沙上樓閣)처럼 붕괴되고 말

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을 보세

요. 그들에게 열정이 없습니

까? 헌신이 없습니까? 아니지

요.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헌신도도 높습니다. 그러나 신

학이 잘못되었기에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따라서 바른 진리

의 길을 가려면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 이성자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43

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힐튼호

텔 LAX에서 개최돼 신임 총회장에 양수철 목사(가주노회, 에

버그린선교교회)가 선출됐다(관련기사 1면). 양수철 신임 총

회장을 만나 취임소감과 함께 총회와 개인적인 목회철학에 대

한 이야기를 나눴다.  

2세 목회자 양성, 북한교회 재건대비, 신학교건물재판 마무리, 은퇴연금제도 활성화 

            섬김의 목회...바른 신학 바탕위에 분쟁 없는 교회 지향 

인/터/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단으로”

양수철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14면에서 계속>

6. 우리의 성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상 우리는 학습하고자 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적용돼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훨씬 더 적용돼

야 한다. 우리는 삶과 자녀, 믿음

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평

생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7. 25세에서 50세까지의 삶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나 많

은 부모와 우리 교회 전문가

들은 18세까지만 부모의 역할을 

한다. 18세는 요즘 청소년기의 

중간쯤이다. 어차피 자녀를 보호

할 수 없는 것에서 보호하기 위

해서 다리를 폭파시키거나 화염

병을 던지지 마라. 긴 경기를 해

야 한다. 최근 몇 년간의 큰 혼란

에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녀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영

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모가 돼

야 한다.

8. 가르치려는 행동이 아니라 

자녀가 닮으려는 특별한 사람

들에게 심취해야 한다

우리 자녀는 엄청난 사람이다. 

우리 자녀는 우리가 아니고, 힘

과 독특한 재능, 견해와 기질이 

있다. 우리처럼 만들려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자녀가 자신의 지

혜와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

하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

9. 자녀는 결국 부모처럼 되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끝에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가치관 90%를 반

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

러분의 진짜 가치관은 무엇인

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닌가? 

공포, 수치, 성과, 교육, 바른 행

동인가? 혹은 예수님을 추구하

는 것, 겸손, 봉사, 예배 등일 수

도 있다.

10. 온 힘을 기울여 항상 자녀

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해

야 한다

레지 조이너(Reggie Joiner)는 

그의 저서(Parenting Beyond 

Your Capacity)에서 자녀와 관

계 맺는 방법을 말해준다. 우리

가 항상 다른 사람이 힘이 있다

고 느끼는 것을 보면 정말 재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우리의 자녀도 그만큼의 힘이 

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가 가

장 큰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사용해야 한다.

Z세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하기 


